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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방안
이 성 희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교 육 과
지금까지 골프를 단지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골프를 통해 배울 수 있
는 다양한 것들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든다. 골프를 통해 교양지
식을 넓히고, 경제, 경영과 같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철
학을 모색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골프로 부
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읽는 골프, 골프 서적을 통하여 탐구하
고자 하는 생각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읽는 골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읽는 골프의 스포츠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읽는 골프의 교육적 활용 방
안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방법,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골프소양의 개념과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읽는 골프의 현황은 어떠한가?,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
육적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방식
으로 시중에 출간된 골프서적 400권을 선정하여 이중 250권을 읽는 골프
의 개념과 목록 별로 정리 했으며, 다양한 장르 별 분류를 통하여 각 장
르별 읽는 골프 자료를 취합하고 대표적 읽는 골프의 도서를 분석하여
읽는 골프를 통한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을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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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올바르게 받아드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골프 기술, 이론, 지식, 골퍼의
마음자세 등의 골프소양이 필요하다. 골프소양은 기술적인 측면인 ‘골프
능(能)’, 지식적인 측면인 ‘골프지(智)’, 마음가짐에 관한 ‘골프심(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둘째, 읽는 골프의 현황은 국내 대형서점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해 출
판되어 있는 골프관련 서적 400여개 정도로 파악했으며, 절판된 서적과
내용적 한계가 있는 서적은 제외하고 250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50권
가운데 내용을 확인 후 16개의 장르로 구분하였다. 읽는 골프의 장르로
는 경영, 골프장, 교양, 기술, 소설, 심리, 수필, 인물, 자기계발, 잡지, 정
보, 만화, 유머, 의학, 종교, 클럽이다.
셋째, 읽는 골프의 교육적 활용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골프능’에 대하여 기술서적과 심리서적을 읽음으로서 다양한 이
론을 접하고 사색을 통해 본인만의 이론이 정립되어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골프관련 지식의 함양인 ‘골프지’에 관해서는 역사,
문화, 소설 등을 읽음으로서 골프관련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골퍼의 마음가짐에 대한 ‘골프심’은 골프의 정신인 룰과 매너를
잘 지키며, 골프를 통해 마음수양 및 자기계발이 될 수 있도록 수필, 교
양서적을 읽음으로서 심적 소양을 함양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읽
는 골프를 활용한 골프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골프코칭 프로
그램에 읽는 골프 영역이 추가 되어 골프소양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의 코치들에게 읽는 골프에 대한 활용 교육이 필요하
다. 읽는 골프를 통하여 현장의 프로, 코치들의 기술적인 측면에 편중된
관심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골프 지도가 가능케 하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도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운동소양, 골프소양, 읽는 스포츠, 인문적 교육, 골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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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골프의 양적 측면에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의 인기가 뜨거워서 골프대회가 열리는 대회
장은 인산인해였다. 하지만 현재는 골프대회장을 찾는 사람은 물론 이거
니와 본인의 라운드를 위해 골프장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미골프재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00만 명
의 골프인구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우승소식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들려오고, 국내에서도 남자, 여자 대회 할 것 없이 다
양한 이슈를 가지고 골프 팬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러한 인기로 골프
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골프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남자골프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에는 선수와 가
족, 대회 진행요원,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갤러리들이 전부다.
이러한 현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골프를 하
는 것, 볼거리 등의 외형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
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몸으로 직접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골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프의 본질, 골프의 정신, 골프
를 통한 자아실현 등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봐라본다면 우리가 찾지
못한 새로운 골프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 20년 전 박세리, 김미현, 최경주 등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들이 미
국 PGA, LPGA에서 승전보를 알려오면서부터 국내의 골프인기가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US 여자오픈에서 박세리 선수가
워터 해저드에 빠진 볼을 치려고 양말을 벗었을 때 햇볕에 그을린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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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로 큰 시름을 하고 있던 터라 박세리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
게 큰 감동을 불러오기 충분했다. 이런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
세리 선수에 대한 존경과 골프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후
많은 선수들이 골프의 중심지인 PGA, LPGA 투어에 진출해서 좋은 성
적을 내면서 골프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최나연, 신지애, 유소연, 박인
비, 배상문 등, 많은 선수들이 외국에서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렇게 해외투어 활동을 하는 선수들로 인해 국내 골프투어에도 큰 변
화가 일어났다. PGA,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내 골프대
회에 참가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보려고 대회장에는 수많은
갤러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사
들이 대회장으로 모였다. 이런 열띤 취재열기로 유명선수들의 인터뷰 및
대회 소식 등 다양한 골프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골프소식은 골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골프를 시
작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식을 줄 모르던 골프
열기가 서서히 주춤하고 있다. 골프대회장에 갤러리가 줄고, 골프 라운드
를 하는 사람의 수가 줄며, 골프인구의 감소로 인해 골프클럽, 용품 업체
가 경영난에 허덕이며 자사 브랜드들을 매각하고 있다( 안호원, 골프야 놀자,
“골프산업”, http://www.thegolftimes.co.kr, 2016, 8, 8 ).
이토록 황금기를 구가하던 골프가 왜 식어만 가는 것일까 고민해 보
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운동은 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운동은 몸소 체험해야 그 운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몸으로 체험함으로서 그 운동이 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운동이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육체적 건강과 심신의 안정, 스
트레스 해소 등 운동의 효과는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종목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
양하다. 등산을 하면서 지구력과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고, 축구 시합을
하면서 민첩함과 협동심을 배우며, 친구들과 야구를 하면서 룰과 게임에
대한 전략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몸소 체험 방식에는 다양한 한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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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력에 관한 것이다. 내가 일정한 실력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경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
구를 아무리 잘하고 좋아하더라도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고서야 선수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알기 힘들다. 또한 선수들 중에서도 국내 무대만이 아
닌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에서 뛰어보지 못했다면 선수들끼리도 축구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이다.
둘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열심히 훈련한
다면 일정한 수준의 경지까지는 도달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알기 어렵다.
셋째,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지만
히말라야 가보지 못했다면 히말라야 산맥이 주는 멋과 고산에서 느끼는
감정, 호흡 등은 체험하기 어렵다.
이렇듯 몸소 체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의창, 2003,
2006).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접하는가에 따라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체육의 목적 중 전인(全人)으로서 성장이 있다.
이러한 체육의 목적인 전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소양을 함양해야 한
다(최의창, 전세명, 2011; 최의창, 2013a). 운동소양은 운동을 행하는 사람의 몸
과 마음, 머리에 축척된 역량이고, 심적 자질이다(문경남, 2017). 운동소양
은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기능, 지
식,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최의창, 2010, 2013b). 운동을 하는 것,
기법적인 측면만이 아닌 운동의 정신과 안목, 지혜와 같은 심법적인 측
면을 동시에 함양함으로서 운동의 외적, 내적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올
바른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우리가 하던 운동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수준
의 운동을 접하게 될 수 있다.
골프에서도 골프소양이 필요하다. 실력 향상을 위한 신체적 활동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정신과 안목, 지혜와 같은 심법적인 측면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드라이버로 볼을 멀리 보내고, 아이언으로 그
린을 공략하고, 숏게임으로 핀에 볼을 잘 붙이며, 어떠한 거리라도 홀컵
- 4 -
에 볼을 잘 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정신을 알아보고,
그 정신을 따르고자 하며, 골프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골프 소양을 통해서 골프 내면
에 담겨있는 참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골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인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 인문적 방법은 체육을 가진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 예
술적, 역사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최의창, 2006).
이러한 인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독서이다. 골프관련 서적을 읽음
으로서 골프의 철학, 역사, 문화를 습득하며, 기술적 발전도 가져 올 수
있다. 골프관련 독서, 즉, 읽는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골프를 하
면서 느끼지 못했던 골프의 본질 및 내면의 정신과 마음가짐에 대한 것
들을 채워 줄 수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기존에 기법적 측면인 하는
것,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던 골퍼들에게 새로운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골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 줄 수
있다.
현재 읽는 스포츠, 특히 읽는 골프와 관련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문학과 관련된 연구만 몇몇 학자들에 이뤄지고는 있
지만 이마져도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골프소양 함양의 한 방법인 읽는 골프를 찾아보고, 분석하여, 장르별
로 구분하고, 이러한 읽는 골프가 골프소양 함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골프를 함에 있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에 한계를 인
식하고 간접체험으로 가능한 골프의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골프소양을 함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읽는 부분인
- 5 -
독서를 통한 골프소양 함양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골프소양 함
양을 위해 골프 소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골
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읽는 골프에 대한 개념과 리스트를 정리하
며, 장르를 분류 하는 것에 있다. 또한 조사된 읽는 골프를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골프소양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읽는 골프의 개념은 무엇이며, 리스트와 장르의 구성과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셋째,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4. 연구 방법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골프소양 함양을 위해 읽는 골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읽는
골프를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
다. 질적 연구는 현상의 복잡한 부분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복잡한 현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조용환,
2003). 문화에 관한 연구 접근은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강덕모, 2010)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골프소양 함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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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읽는 골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분류 및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온라인 서점과 시중의 대형 서점을 방문해 골프
관련 다양한 서적을 확인 하였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는 골프관련 서
적의 리스트를 확인 하였으며, 시중의 대형 서점을 방문하여서는 읽는
골프의 출판 형태 및 분류 방법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 된 서적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되는 서적을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설계
나. 자료수집
읽는 골프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부산의 대형서점인 교보
문고, 반디엔루이스, 영풍문고를 방문하여 읽는 골프의 출판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국내 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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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서적 국 · 내외 골프 관련 서적
잡지 주간, 월간 골프잡지
논문 골프 서적에 관한 국, 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인터넷 자료 블로그, 카페, 기사에 게재 된 읽는 골프
[표 1] 수집된 자료의 목록
반스엔노블, 아마존 닷컴과 학술자료 검색사이트인 riss, kiss 및 골프 관
련 블로그를 검색하여 활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연구실’의
인문적 체육교육을 위한 도서목록인 ‘읽는 스포츠의 매혹’을 참조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읽는 골프를 검색할 때는 특정 선수의 성명, 골프
분야의 기술명 등을 세부 키워드로 입력하였다. 또한 ‘인물’, ‘레슨’, ‘소
설’, ‘문화’, ‘기술’, ‘심리’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약 400여권의 골프분야
서적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 읽는 골프 관련 논문, 인터넷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은 수집된 자료의 목록이
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서적, 잡지, 논문, 인터넷 자료를 통해 수집된 결과에 대하
여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을
실시하였다. 귀납적 범주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을 단어에서 소주제 중심
으로 점점 범주를 확대시켜 범주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범주별 연관을
추구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을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박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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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질적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
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조화
시키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읽는 골프의 현황과 장르 구분,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달성하고자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읽는 골프의 자료를 직접
구입하고, 구입이 어려운 서적은 시중의 대형 서점을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 하며, 분석을 하였다.
확인 된 골프 관련 서적 중 본 연구의 목적인 골프소양 함양, 스포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서적을 1차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는 단행본 위주
의 서적을 나누고, 3차적으로는 주제, 장르의 분류가 가능한 서적을 분류
하여 총 250권의 읽는 골프 자료를 선정하였다.
[그림 2] 읽는 골프 선정 방법
선정 한 250권의 읽는 골프 자료를 기량향상(Performance), 문화이해
(Culture), 확장적용(Application)의 3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추가적으
로 장르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를 통해 총 16가지의 세부적인 읽
는 골프의 장르를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장르를 가지고 스포츠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회의의 구성원은 전 골프언론 및 잡지사 임원, 전 국가대표 코
치, 전문 교습가, 골프마케터와 같이 골프와 관련된 직업의 경험을 가지
고 있는 4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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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골프지도 경력 및 골프업계 종사
경력이 최소 15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김퍼팅 25년 레슨 프로 박사
배장타 27년 전) 국가대표 감독 박사
이버디 16년 골프 마케터 석사
[표 2] 전문가 회의 구성원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읽는 골프를 분류하면서 기술, 수필, 심리 등 서적의 내용이 특
정한 주제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골프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서
적들이 있어서 정확한 분류의 한계가 있다.
둘째, 국내 골프 및 관련문화의 현실을 고려한 연구를 위해 실정에 맞
지 않는 해외 출판 간행물 및 관련 정보를 배제하였음으로 국내골프에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 그리고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한다. 더 나아가 운동은 삶의 만족을 높여주기
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
다. 저녁마다, 주말마다,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푼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운동을 잘 하는 거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한 것들은 전부 운
동을 몸으로 직접 하는 부분만 이야기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운동의 단적인 측면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렇
게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보면 운동의 참된 의미와 효과
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생긴다(최의창, 2001). 그럼 올바르게 운동을 하는 것
은 어떤 것일까? 올바르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접함으로서 운동에 내제되어 있는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운동을 제대
로 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한 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
통섭, 홀리스틱 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영국의
체육교육학자 Margaret Whitehead(2001, 2007, 2010)은 체육교육의 핵심 목
표는 사람들에게 피지컬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 피지컬 리
터러시는 일생동안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욕, 자신감, 신
체적 능력, 그리고 지식과 이해력이라 표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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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피지컬 리터러시에서 “리터러시”
는 글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문해력, 文解力)을 말하는데 최근에
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현상과 활동을 텍스트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해 낼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의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적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기능
적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감정적 문해력 등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문
맥에서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포괄적
의미로 리터러시란 “해당 분야 혹은 대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을 이야기한다(신희선, 2006). “피지컬 리터러
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리터러시를 “신체활동”의 영역에 활용한 아이
디어다. 화이트 헤드가 규정한 피지컬 리터러시에서는 “신체적 능
력”(physical competence)만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력”(knowledge and
understanding), “의욕과 자신감”(motivation and confidence)이 모두 포
함되어 있다(Margaret Whitehead, 2010). Margaret Whitehead가 주장한 이러
한 개념은 신체활동을 오랫동안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몸의 능력과
머리의 지식, 마음의 상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개념이다.
최의창(2010c)은 피지컬 리터러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것보다 이해하
기 용이하고 그것에서 제외된 부분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정
리하여 체육교육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능력 혹은 자질
을 통합적 성격을 지닌 “운동소양”(運動素養)이라고 표현했다. “운동소
양”(運動素養)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
나 상태”를 뜻한다. 운동소양의 안에는 운동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고,
머리로 생각 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
는 것이다(최의창, 전세명, 2011, p. 99). 운동소양은 무엇인가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competence)이나 능력(capacity), 재능(ability)의 의미도 있지
만, 그와 함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향(disposition), 심성(humanity),
태도(attitude)의 내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운동소양은 운동을 통하여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적 운동문화에의 입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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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운동향유력을 함께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
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문경남, 2017).
몸을 통해 운동을 하고 머리로 운동에 관한 생각을 하며, 마음으로 운
동을 이해하며, 느끼는 것이 비로소 운동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운동소양을 통해 운동의 참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운동소양의 구성요소
최의창(2012)은 운동소양을 능력, 지식, 태도로 표현하였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동에 관한 지식, 그리고 운동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하
면서 이러한 것들을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心), 이
라고 정의 하였다.
첫째, ‘운동능’은 운동의 다양한 동작들과 수준별 기술들을 활용하여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을 의미한다. 단순
한 동작에서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까지, 정적인 하나의 자세에서 부
터 연속적인 동작까지, 반복 훈련을 통한 기계적 동작에서부터 훈련을
넘은 예술적 연기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수준의 신체적 기술과 전문 스포
츠 인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수준의 표현능력을 포함한다. 다양한 수
준에서부터 신체적으로 여러 동작을 발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
나로 합친 것이다.
둘째, ‘운동지’는 운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
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적 자질을 말한다.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담은 철
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심리학적, 생리학적, 역사적, 의학적 지식들을 이
해하고 습득하는 수준을 뜻한다. ‘운동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운
동능’에 해당하는 측면들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운동심’은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심
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말한다. 운동에 대한 열정, 인내, 사랑 등과
같이 내면적 측면에서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 할 수 있
도록 이끌어가는 내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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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의적 상태인 희로애락을 총체적으로 합해
서 부르는 명칭이다. ‘운동능’과 ‘운동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운동소양”(運動素養)은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運動
心) 이 세 가지 자질들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소양은
평생에 걸쳐 함양되는 자질이므로 한 곳에 편중되거나 결여되지 않도록
조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림 3] 운동 소양
이처럼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능’(能), ‘지’(智), ‘심’(心)이 모두 필요하
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것, 즉 ‘능’에만 치우쳐져 있다. 어
떻게 하면 빨리 달리고, 어떻게 하면 높게 뛰고,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운동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운동의 ‘지’와 ‘심’의 개념을 더하여 운동의 목적과 방법의 개념
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운동소양”을 함양하여야 한다(최의창, 2012). 다양한
운동 종목을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신체적 수행과 더불어 그것에 관한
지식을 쌓고 태도나 심성을 함양하여 운동소양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신체활동인 운동을 바르게 수행하는 능력과 기능인 ‘운동능’과 운동에 관
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인 ‘운동지’,
운동수행자의 마음의 자세, 심성적 자질의 ‘운동심’에 관한 것을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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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양해야만 마침내 올바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은 운동심이다. 운동심이란 운동수행자의 마음의 자세 및 심성
적 자질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영성적인
발전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동심’은 ‘운동지’와 ‘운
동능’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운동에 대한 애정과 열
정이 있어야 운동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선순
환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Whitehead, 1989). 최의창(2010)은 체
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운동심’의 역할은 운동 수행
자의 평생체육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체활
동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Marsden &
Wesson, 2007; Wright, 2004).
2. 골프소양
가. 골프소양의 개념
골프의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하고 있지만 골프소양
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골프소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에 관한 정의를 내리
기 위해서는 골프 규칙 집에 나와 있는 경기의 기본 정신을 통해 골프소
양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
골프 게임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사
람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경기
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언제나 절제된 태도로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것이 골프게임의 기본
정신이다(골프규칙, 2016, 경기의 기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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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전반적인 규칙과 대회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영국의 R&A와
미국의 USGA에서 발행하는 골프 규칙 집에는 경기의 기본정신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절제된 행동과 예의를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다. 이러한 경기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골프소양의 개념을 정리해 하면
골프소양은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고 코스를 보호하며, 정해진 룰을 잘
지키며, 스포츠맨십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골프소양은 어디까지나 골프 규칙 집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
로 정리한 것이며, 최의창, 전세명(2011)이 주장한 운동소양(運動素養)에
빗대어 골프소양의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골프소양은 골프의 다양한 기
술을 알며, 골프에 관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골
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골프소양은 골프를 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좀더 깊
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며, 골프를 좀 더 폭 넓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골프소양은 골프를 통해 ‘전인’을 육성하며,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인’은 “지덕체가 균형 있
고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최의창, 2009; Laker, 2001)이라고 한다. 이처럼 골
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골프에 관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있으며, 골프에 관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골프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골프
에 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다양한 시각으로 넓게 보면서 길러 질 수 있
는 것이다.
나. 골프소양의 구성요소
골프를 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력에 필요한 기술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 골프의 기술적인 것과 더불어 역사, 문화를 잘 이해하
고 알아야 골프를 잘 안다고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골프를 통해서 내적
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진정으로 골프를 제대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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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겠다.
골프는 그 어떤 운동보다 매너와 규칙을 중시하는 ‘신사 스포
츠’다. 그런데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볼
을 좀 더 멀리, 똑바로 보낼까? 어떻게 하면 퍼팅을 잘 할 수
있을까? 등 골프를 잘 치는 방법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골
프장에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골프 실력이 아니라 골프
매너다. 그림 같은 샷은 탄성을 자아내게 할 수는 있어도 감동
은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골프장에서의 감동은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유쾌하게 골프를 즐겼을 때 발생한다(조건진,
2008, p27).
대한민국 골프가 양적으로는 누구도 반박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발전
을 이뤄왔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
력, 승패, 기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화, 역사, 매너, 에티켓 등의
골프의 질적 발전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의창(2013)이 주장한 운동을 게임에 가두지 않고 운동
이 우리 삶 속 전반에 걸쳐 넓고 깊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질인
운동소양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운동능(運動能), 운동지(運動智), 운동심
(運動心)을 골프에 접목하여, 골프의 구성요소를 골프능, 골프지, 골프심
으로 분류하여 찾고자 하였다. 골프를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골프
소양이 필요하다. 골프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골프를 잘 하는 능
력, 즉, 효과적인 스윙으로 타깃 정확히 공략하는 능력과 트러블 상황에
서의 대처 능력, 그린주변에서 핀을 공략하는 기술, 홀컵에 볼을 정확히
넣는 능력을 말하며, 두 번째, 효과적인 스윙을 구사하기 위한 이론, 방
법과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룰에 대한 지식, 골프의 역사와 같은 골
프의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골프에 임하는
마음자세로서 골프가 룰과 매너, 에티켓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을 인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동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의 3가지, 골프능, 골프지, 골프심을 모두 갖춰야만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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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온전히 한다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골프소양의 구성요소
현재 대한민국 골퍼들의 실력은 프로나 아마추어나 세계 최정상급이
다. 여자선수의 경우 LPGA 대회마다 10위권에 절반이상 대한민국 선수
들의 명단이 보일 정도며, 미국에서 하는 대회인지 한국대회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한국선수들이 상위권에 오르며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여자프로골프 대회에서는 매년 상금 왕을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
다. 이처럼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아마추
어 골퍼의 경우에도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기 위해 연습장마다 타석이 모
자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골퍼들로 인산인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
만 전 세계 아마추어 골퍼들 중에 대한민국 골퍼들의 실력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골퍼들의 실력은 최고다. ‘골
프능’에 있어서는 최고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골프관련 지식인 ‘골프지’와 골퍼의 마음가짐인 ‘골프심’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이러한 분야의 노력과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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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많은 골프관련 세미나와 학회에서는 ‘골프능’과 관련된 부분에
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고 측정가능한 부분에 집중하여 수치로, 데이터
로 실력을 향상 시키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골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함양시킴으로서 ‘골프지’의 향상을 가져와야 골프를 하는
사람들, 선수, 아마추어 골퍼, 주니어 선수들의 지적 수준이 한층 높아져
서 골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골프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골프 대회 중 메이저 대회는 무엇인지,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
수들은 누구였으며, 골프코스의 탄생 배경과 변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
지, 클럽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한 지식을 쌓는다
면 골프를 좀 더 이해하기 쉬워 질 수 있으며, 골프를 새롭게 볼 수 있
을 것이다. 골퍼의 마음 자세, ‘골프심’을 함양하는 것도 골프를 좀 더 온
전하게 받아 드릴 수 좋은 기회가 될 있다.
골프는 몸으로 스윙 메커니즘을 연마해 코스를 하나씩 공략하
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면을 가진 정신의 스포츠이다. 골프를 멘탈게임이라 하는 이유
이다. 골프에서 육체 훈련과 기술연마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버
려라.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체득하라. 평상심을 가지고 부
동의 마음으로 필드에 서라. 강신의 인생과 골프에서 새로운 진
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이학오, 2008, p31).
골프에서 멘탈은 기술적 부분인 스윙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고 중요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골프에서 멘탈이 절반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골
프심’이다. ‘골프심’은 골퍼가 마음자세를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 기능적인
면이 어떻게 변화 될 수 있는 가를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골프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을 통해 골프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골프능’, ‘골프지’, ‘골프심‘을 통해서 골프소양을 함양한다면 지금껏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있던 골프를, 새롭게 정비하여 균형 잡힌 조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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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골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운동소양과 골프소양의 인문적 접근
가. 운동소양 함양의 인문적 접근
국내에서 운동소양이라는 단어는 최의창(2010)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
었다. 운동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통합적 체육(최의창, 2005)
이라는 이름하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명칭으로 통합적 체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Margaret
Whitehead, 2001, 2007, 2010). 통합적 체육은 단순히 몸을 사용하는 운동 기
능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지식과 인성까지도 배울 수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적 차원까지 가능하다(서장원, 2008; 전세명, 2010). 체육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크게 학문적 통합의 접근과 서사적 통합의 접근이 있다
(최의창, 2007). 학문적 통합은 지금까지 스포츠 활동에서 지배적이었던 방
식이었다.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등 운동과 관련된 지식들을 운동기능을
배울 때 함께 배워 나가자는 것이다. 서사적 통합은 학문적, 과학적 지식
을 배우기보다는 서사적 체험과 인문적 지혜를 운동기능과 함께 체험하
는 것이다. 신체적 활동과 함께 운동을 간접적으로 다룬 철학, 문학, 예
술, 역사, 종교적인 지식과 지혜를 맛보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에서의 서사적 차원(narrative dimension)이란 학문적, 개
념적인 사고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로, 체육활동에 들어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체
육의 영역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지성, 감성, 인성, 덕성 등의 측면
을 찾아내서 함양시키려는 노력이다. 체육활동의 서사적 차원은 스포츠
문학, 시, 음악, 미술, 철학, 종교 등의 인문적 언어와 사고를 통해서 표
현될 수 있다(최의창, 2001; Minchew, 2002; Stinger & Reilly, 2004; Tixier y Vigil
& Edwards, 2002). 최의창(2009, 2010b)은 “인문적 체육교
육”(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HOPE)이라는 철학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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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바탕으로 “하나로 수업”(Hanaro Teaching)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체육에서 서사적 통합을 시도 해 왔다(최의창, 2009, 2010b).
“하나로 수업”은 스포츠의 기법적인 측면과 함께 스포츠의 정신, 전
통, 안목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심법적인 측면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체육수업모형이다. 하나로
수업모형은 학교체육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문경남, 2017). 체육
교육의 목적이 “전인” 성장을 위한 것이기에 이러한 “전인”으로의 성장
을 위해 “하나로 수업”모형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강나리, 2012;전세
명, 2010; 천지애, 2013). 체육활동, 스포츠 경기를 통해 심법적인 측면을 객
관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심법적인측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올바르게 접한 사람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운동의 심
법적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운동을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로 채워지는 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 분명히 우리 몸에는 운동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몸을
채웠을 것이다.
축구를 예를 들어 축구를 실제 경험하기 이전에는 볼을 차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골을 골대에 넣어야 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축
구를 하고 난 후에는 볼을 차는 법을 알게 되고 골대에 골을 넣는 방법
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골을 잘 넣기 위해서는 같은 팀과 볼을 주고받
으면서 상대팀 진영으로 돌진해야 하는 패스의 원칙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통해서 축구에 대한 기능적, 기술적 차원의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다. 그럼 기술적 차원 이외에 배운 것은 무엇일까?
기술적 차원 이외에 배운 것은 경기를 통해 페어플레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상태 팀을 존중하고 반칙을 하지 않으며, 넘어진 상대편을 일으
켜 세워주는 모습 말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기능적, 기술적 차원과는 또
다른 모습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통해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축구를 잘하건 못하건, 공격수건 수비수이건 말이다. 하지만 축
구를 몸으로 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있다. 축구의 역사와 문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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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과 같은 문화적 차원의 부분 말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부분은
축구를 몸으로 체험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축구에 관한 서적
을 읽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의 자서전, 인터뷰 등
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된다.
나. 골프소양 함양의 인문적 접근
골프소양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혹 서적으로 골프소양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골프소양
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골프소양에 관한 연구를 최의창(2010)이 주장한 운동소양의 인문적 접근
을 토대로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적 접근을 하려한다. 인문적 접근
중에 대표적인 서사적 통합을 통해 서사적 체험과 인문적 지혜를 골프기
능과 함께 체험함으로서 골프소양 함양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으로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서사적 체험인 읽는 부분을 통해 골프
의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종교적인 지식을 쌓으며, 그에 따른 지혜도
같이 체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학”(virtue
ethics)을 기반으로 한 서사적 통합은 서사적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총체적 학습 경험을 돕는다(최병태, 1996; 최의창, 2011). 골프를 하면서 느끼
지 못한 것들을 서사적 형태의 자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느 스포츠 활동에서건 마찬가지겠지만, 골프에서는 말로, 행동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설명 할 수 없는 부분
들을 서사적 차원(narrative dimension)을 통해 골프의 지성, 감성, 인성,
덕성 등의 측면을 표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차원의 접
근은 우리가 골프를 통해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골프에서의 인문적 접근은 실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이론과 학문적 이론중심으로 골프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존의 한
계를 넘어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통해 골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골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넓은 생각은 우리가 골프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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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각을 변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 안에 내재되어 있
는 숨은 뜻을 알게 해 줄 것이다. 골프는 단지 볼을 잘 치는 것만이 아
닌 골프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 떠나
는 여행이다. 이러한 여행이 단순히 기준타수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닌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이 주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
가를 배우고, 느끼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프를 잘 하는 것만
이 아닌 골프의 문화에 입문하여 골프의 내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골
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골프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균형 잡힌 골프를 더 깊이 있고 넓게 접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골퍼들이 골프를 잘 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현실에서
는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스윙 기술의 발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장
비의 발달과 스윙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골프라는 스포츠의 숨겨진
매력을 접할 수 있는 시야가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골프를 하면서 어려
운 코스를 만나면 단순히 코스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그 코스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 졌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코스
를 정복하고 싶어 할 뿐 그 코스에 담긴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골프를 단순히 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이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문적 접근으로 가능할 것이다. 골프의 진정한
멋 과 맛을 앎으로서, 골프의 온전한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골프소양인 것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적 접근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선, 골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자질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골프의 본질을 단적
인 표현만으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위대한 플레이어들과 교습가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많은 얘기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고 따르
고자 했던 그 옛날 성현들의 말씀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상에
서의 비롯된 많은 사건들이 가르침으로 그리고 말씀이 되어 바른 소양
함양의 길잡이가 되어 왔듯 골퍼들에겐 일상의 일부인 골프를 통하여 무
엇인가를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껏 간과되
어 온 바른 인문적 골프소양 함양의 태도, 방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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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읽는 스포츠와 읽는 골프
1. 읽는 스포츠
가. 읽는 스포츠의 개념
“읽는 스포츠란”란 스포츠에 관해 쓰여 진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최
의창, 2002). 읽는 스포츠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스포츠 기사에
서부터 스포츠 잡지, 유명 선수들의 수필, 스포츠 소설까지 스포츠와 관
련된 자료이다. 이러한 읽는 스포츠는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으며, 스포츠를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읽는
스포츠는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데 최의창(2002)은 ‘정보’, ‘확인’,
‘성찰’ 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다. 기술적 정보와 다
양한 기록들, 그리고 역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지금까지 실천하고
해오던 것에 대한 확인을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에 대한 깨달음,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경영, 광고, 영화, 과학 등 인문학과 거리가 멀 것만 같았던 분야에서
도 인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미숙, 2010). 근래에 들
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
적 접근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인문학 분야에서는
스포츠문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문학적 글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으면 사랑 받고 있다(최의창, 2010). 스포츠를 소재로 한 글들은
실제 하지 못한 활동에 대하서 마치 직접 한 것과 같은 체험을 제공하
며,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자각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의창, 2010). 스포
츠는 신체활동을 통해 정서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정서반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문학, 읽는 스포츠의 활용이 중요하다. 스
포츠는 하는 것만으로는 그 스포츠의 내제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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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다(최의창, 2017). 고수만이 도달하는 기술적인 최상의 경지와
일류선수들만이 뛸 수 있는 무대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들은 경험 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읽는 스포츠를 통해서라
면 고수가 경험하는 최상의 경지와 일류선수들이 뛰고 있는 무대를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고수, 일류 선수들도 스포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읽는 스포츠의 도움이 필요 하다.
스포츠를 온전히 숙달하고 이해하려는 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스승이 옆에 없을 때, 읽는
스포츠는 언제가 그것을 가능토록 해준다. 기량의 세계가 얼마
나 고고한지, 더 나아가 그것으로 발견 할 수 있는 의미의 우주
는 얼마나 광활한지 알도록 안내한다(최의창, 산서의 세계).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연구실에서는 읽는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연
구를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읽는 스포츠 목록을 정리
한 것이다. 국내에 출판된 스포츠 관련 서적을 종목별로 정리 하였다. 현
재까지 조사된 서적은 850여권으로 경마, 골프, 낚시, 농구, 달리기, 등산,
럭비, 레슬링, 레이싱, 무도, 무용, 미식축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복싱,
사이클, 수상, 스케이트, 스쿼시, 스키, 스노보드, 신체, 씨름, 아이스하키,
암벽등반, 야구, 양궁, 요트, 육상, 조정, 철인3종, 축구, 탁구, 테니스, 트
레킹, 하이킹, 핸드볼, 종합 등으로 중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읽는 스포츠는 세부분류를 통해 에세이, 교양, 소설, 자기계발,
시, 동화, 역사, 만화, 칼럼 등으로 추가 분류 하였다. 이러한 읽는 스포
츠 목록을 통해 스포츠문학의 발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읽는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를 내면 깊숙이 파고 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읽는
스포츠의 종목을 살펴보면 인기종목의 출판이 두드러진다.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달리기, 등산 등 대중적인 분야의 종목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분야에서도 에세이, 소설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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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는 농구의 인기가 다른 종목의 인기를 압도
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경기장을 찾고,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이와 더
불어 일본에서 출판된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한국어로 출판 되었
다. 이노우에 다케히코가의 슬램덩크는 성별, 연령대를 분물하고 엄청난
관심과 인기가 있었다. 총 31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별로 시기를 두고
출판되었다. 후속권이 나오는 날이면 전국 서점은 슬램덩크를 구매하려
는 사람으로 인산인해였다. 이러한 인기는 도서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상황이었다.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농구를 접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이야
기를 전하는 슬램덩크는 생생한 인물묘사 및 탄탄한 줄거리, 농구라는
공감대가 주요 인기의 비결이었지만, 주인공이 농구를 접하면서 내면의
변화와 농구의 진면목을 찾을 때마다 농구에 대한 깊이를 간접적으로 체
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슬램덩크가 출판된 날이면 슬램덩크를 읽고 학
교 농구골대 앞으로 하나둘 모여 슬램덩크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농구
에 푹 빠졌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는 완결되어 출판이 종료되었지만 일
본 오리콘챠트에서 속편을 읽고 싶은 만화 1위로 선정 되었으며, 후세에
전화고 싶은 만화 1위, 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만화 1위를 차지하였다. 만
화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스포츠 관련 만화가 최고의 인
기를 차지했다는 것은 스포츠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최의창(2014)은 읽는 스포츠가 우리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
러 올 수 있다고 했다. 첫째, 리더십 함양이다. 훌륭한 감독들의 자서전
을 통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훌륭한 스포츠 감독들은 선수들을 지도
하면서 선수의 발전, 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감독
들의 자서전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훌륭한 리더십 교육이 될 수 있
다. 두 번째,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치열한 경쟁과 학업으
로 지친 청소년에게 스포츠 소설은 재미와 흥미를 통해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참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읽는 스포츠를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 할 수 있게 된다. 읽는 스포츠는 도와 선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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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와 줄 수 있다. 네 번째, 힐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독서가 힐
링의 한 영역인 것처럼, 읽는 스포츠를 통해 힐링이 가능하다. 스포츠 소
설, 스포츠 에세이, 스포츠 만화 등 읽는 스포츠를 통해 힐링이 가능하
다. 다섯 번째, 종교적 차원의 내면적 성장이다. 읽는 스포츠를 통해 영
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영성이란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면서 사람
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최의창, 2017). 여섯 번
째,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가보지 못한 곳,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읽는 스포츠를 통해 가보고,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은 스포츠를 좀 더 넓고 깊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곱 번째,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읽는 스포츠를 통해 정서적으로 성숙함은 스
포츠를 시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시는 원래
음악, 무용과 함께 통합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언어적 측면만 분
리되어 문학적으로 발전되어 시가 되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 진지한 독
서는 사색을 낳고 그것은 지혜를 통해 철학적 사고를 갖게 만든다. 조지
쉬언은 달리기의 철학자라고 불리며, 그의 저서 ‘달리기와 존재하기’를
통해 달리기가 삶의 의미와 개인의 존재를 탐구 할 수 있는 성찰적 체험
임을 증명했다. 아홉 번째, 학습의 도구로서의 읽는 스포츠, 운동만 좋아
하는 아이,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 이 둘을 읽는 스포츠로 공부와 운동을
같이 좋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읽는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의 재미를 가르쳐주고, 운동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읽는 스포츠를 통한 독서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하여 공부에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열 번째, 지혜의 발견이다. 다양하고 유익한
읽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스포츠 종목 중에 삶과 비교하는 운
동이 여럿 있다. 골프, 등산 마라톤 등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고 인내
하며, 목표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위와 같이 읽는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고, 정서적 안정을 취
할 수 있으며,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지친 심신에 힐링을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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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으며,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고, 미지의 세계를 경험 시킨다. 또
한 정서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 주며, 철학적 사고를 배양시
켜주며,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5] 읽는 스포츠의 효과
나. 읽는 스포츠의 활용
인문적 접근을 통해 운동소양을 함양한다는 것은 기존에 운동을 단순
히 하는 것,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운동과 관련된 문학, 예술, 종
교, 철학, 역사의 인문적 지혜들을 습득함으로서 운동의 내적인 면을 찾
을 수 있다(최의창, 2001). ‘인문적 지혜’란 체육활동에 관하여 밝혀진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적 지식을 말한다(조동일, 1997). 인문적 체험과 인문
적 지혜를 통해 운동을 한다면 운동의 참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인
문적 접근 중에 서사적 관점에 중심을 둔 독서, 글 읽기는 인문적 지혜
를 습득하고 스포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스포츠를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과 현상들과 연관 지어 새롭고 의미 깊
- 28 -
게 해석해 냄으로서 읽는 사람들의 안목을 확정 시켜주고 심화 시켜준다
(Jennings, 1995; Knhn, 2000; Linder, 1996; Sheehan, 1978).
책은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과
거의 지혜가 함축된 보물이자 미래를 읽는 눈을 길러주는 지식의 결정체
이다. 책을 통해 잊고 살았던 꿈을 찾기도 하며, 절망의 늪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한다. 오늘 우연히 읽은 한 문장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책이란 것은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물이기도 하다. 또한 책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다양한 의인을 만날 수 있
다. 그들이 삶에서 터득한 교훈과 깨달음은 물론이거니와 지식까지도 전
달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으로 독서를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 기존에 종이를 넘기며 읽던 것을 화면을 통해서 읽으며,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서도 독서를 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든 원하는 책을 모바일을 통해서 다운받아 읽을 수 있는 시대이다. 또한
정보 통신의 발달은 독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무겁고 사색을 필
요로 하는 독서가 아닌 가볍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독서를 한다. 이미지
를 활용하여 간단한 글과 함께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변화되는 독서방법의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독서의
목적이다. 독서는 정보를 얻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독서는 운
동에서도, 골프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운동의 문화, 역
사, 철학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역사서를 읽으며 운동을 존중 할 수
있게 되며, 문화관련 서적을 읽으며 운동의 다양한 면을 접하게 되며, 운
동선수의 자서전을 읽으며 철학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골프에서도 서적
을 통해 문화, 역사, 철학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심지어 기술까
지도 배울 수 있다. 책은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가장 체계적으로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배움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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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책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과의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다. 독서는
상상력을 통해 저자와 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과 같이 독서를 통해서 운동의 문화, 역사, 철학, 지혜,
정보, 기술, 문화 등을 습득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의 효과는 스포츠에
도 적용이 가능하여 스포츠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림 6]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위와 같이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이외에 독서를 통해 교양(敎
養)을 쌓을 수 있다. 교양을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품
격이나 품위를 의미 할 수 있으며, 지식이나 성품을 말한다(이삼형, 2017).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에
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교양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가장 체계적으로 담겨있는 문화유
산이므로 우리의 배움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책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독서 행위는 훌륭한 인격과의 창조적 만남이며, 상
상력을 통해 독자와 저자간에 이루어지는 무궁무궁한 대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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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를 가다듬고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게 된다
(김영, 1998).
최의창(2005)은 [표 3]과 같이 학습태도와 사고성향에 따른 운동기능
및 스포츠 학습유형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배우는 이가 행동적인 측면으로 들어
오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분석적, 통찰적)와 배우는 이가 학습의
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수용적, 창의적)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학습유형을 모범형,


























자기느낌의 반추 및 음미





스스로 학습 및 반성적 유추
[표 3] 학습태도와 사고성향에 따른 학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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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는 골프
가. 읽는 골프의 개념
시대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골프관련 글들을 접할 수 있다. 각종
SNS를 통해 개인이 골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들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전문 기자, 칼럼리스트가 작성한 글 등, 특별한 노력 없이도 골프관
련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골프에 관해 작성된 다양한 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를 주제로 정식 출판된 서적에 초점을 맞춰 정리
하였다. 시중에는 골프관련 다양한 서적이 즐비하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
면 골프관련 서적을 수백 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골프서적은
전문작가, 레슨프로, 현직 선수, 아마추어 골퍼 등이 작성한 서적으로서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골프서적을 본 연구에서는 ‘읽
는 골프’라고 표현하였다. 읽는 골프란 골프관련 서적으로서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앤루이스, 영풍문고 등 오프라인의 서점들과 온라인의 알
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도서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서적들
을 말한다.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읽는 골프관련 서적은 현재 400여권
정도가 나와 있으며, 이중에는 절판된 도서들도 여러 있다. 해외 원서들
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서적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서를
제외한 국내 서적 및 번한된 골프서적으로만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앤루이스, 영풍
문고를 답사하여 골프서적들의 출판 형태 및 진열 상태를 확인 하였다.
대형 서점일수록 골프분야가 별도로 분리되어 진열되어 있었으며, 적게
는 100권, 많게는 200권까지 골프서적이 진열 되어있었다. [그림 7]과 같
이 스포츠 서적 코너에는 타 스포츠 종목과 구분되게 골프 종목만 별도
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종목의 스포츠 서적보다 많은 양
의 서적이 출간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구분은
읽는 골프서적 수요가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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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골프 서적 코너 [그림 8] 가판대 위의 골프 코너
[그림 8]은 가판대 위에 진열된 읽는 골프다. 서점에서 가판대 위에
책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책을 찾는 수요자가 많다는 걸 증명한다. 읽
는 골프의 경우에는 다른 스포츠 서적과 다르게 골프라는 종목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
다. 가판대 위에는 입문을 위한 초보가이드부터, 골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 서적까지 진열되어 있다.
[그림 9] 골프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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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토니 디어 김재열 고려닷컴 정보
[표 4] 읽는 골프의 리스트
위의 [그림 9]는 읽는 골프 중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어필
하는 서적들이다. 캐디, 잔디관리, 마케팅 등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분
야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었으며, 골프
에서 쉽게 간과 할 수 있는 세부분야에 걸쳐 서적으로 출판되었다는 것
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 읽는 골프의 리스트
본 연구를 위해서 시중에 출판되었거나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던 서적
들 중 250권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읽는 골프의 리스트를 보면 유명 선수들이 작성한 에세이부터, 골프기
자의 취재일지, 전문 교습가의 레슨서적까지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담은 서적들인 것이다. 정확하지 않지만 14세기경 시작되었다는
골프가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라도 하듯이 읽는 골프의 수는 타 스포츠의 서적들 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읽는 골프를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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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15 골프 성공학 홍경호 　 W미디어 수필




17 골프 스윙의 정석 닉 브래들리 박건호 샘터 기술


















21 골프 없이는 못 살아 김재화 　 미래지식 수필
22 골프 영어 박경희 　 대광서림 정보
23 골프 유머 이찬성 　 스타북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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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30 골프, 마음의 게임 이종철 　 예문당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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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골프는 인생이다 성호준 　 중앙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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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골프도 독학이 된다 김헌 　 양문 기술





































56 골프심리 기술훈련 정청희 　 무지개사 심리





































63 골프예찬 디팩 초프라 류가미 북북서 소설
64 골프와 법률 정억순 　 북스힐 정보




























김교창 　 청림출판 정보
71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72 골프장 CEO 안용태 　 골프전문
인협회
경영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홍정균 　 시대인 경영


































































































내 인생 최고의 경기는
지금부터
박지은, 정제원 　 중앙북스 인물
103 내 인생을 바꾼 일주일 데이비드 L. 쿡 김현정 민음인 소설
104 내안의 골프본능 김헌 　 예문당 기술














방민준 　 서해문집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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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두려움 없는 골프 데이브 팰츠 박영민 푸른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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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버드피쉬 방민준 　 어젠다 소설


































































































153 수다골프,수다인생 남경우 　 이서원 수필
























158 시가 있는 골프 이종현 　 나눔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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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최웅선 　 그리고책 기술









알고 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임영창 　 문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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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광, 황복주 　 유원북스 교양
172 오늘 골프 어때? 김영두 　 집사재 수필
173 위대한 게임 조지 페퍼 양영주 북폴리오 수필




















178 이것이 골프 경영이다 존 안드리사니 한정은 큰나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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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덕 　 징검다리 수필












정아름 　 북오션 기술
195 젠 골프 조셉 패런트 강주헌 한문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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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섭 　 민음인 인물
215 퍼팅, 마음의 게임 밥 로텔라 원형중 루비박스 심리




217 페어웨이에서 천국까지 인북스 편집부 　 인북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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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라고넷 박주민 가람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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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장르
235 18홀의 기적 마인네즈 　 문피아 소설

































































































다. 읽는 골프의 장르
읽는 골프의 리스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읽는 스포츠 중에 읽는 골
프의 수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는 물
론, 해외에서도 읽는 골프관련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 중에는 기술적인 서적들도 있지만 골프의 다양한 면을 소개하
는 서적들도 많다. 심리, 수필, 역사, 소설 등 다양한 분류의 서적들이 출
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50권의 읽는 골프를 중심으로 읽는 골프를 크게
3가지로 구분 하고 그에 따른 장르를 구분 지었다.
[그림 10] 읽는 골프의 분류
첫 번째, 대분류로는 기량향상(Performance)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기술, 심리, 의학, 클럽 부분 및 두 번째, 골프라는 스포츠를 문화적 현상
의 시각에서 서술한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잡지, 골프장 등의 문화이해
(Culture)와 관련 된 부분이다. 세 번째, 골프를 다양한 차원에서 변용 가




첫 번째, 기량향상과 관련된 장르다. 성적, 성과와 관련 된 읽는 골프
의 장르로는 기술, 심리, 의학, 클럽 부분이 있다. 기술, 심리, 의학, 클럽
의 경우는 모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읽는 골프이다. 정
확한 기술과 안정적인 심리상태, 강인하고 부상방지를 위한 의학적 방법,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한 클럽의 제작을 다루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
다.
(1) 기술
기술부분의 읽는 골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하였다. 가장 많이 출판
된 레슨 서적들과 함께 경기방식에 관한 룰에 대한 서적들을 기술부분에
분류하였다. 기술부분의 서적들에는 골프 스윙에 관한 레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별, 동작별, 신체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 레슨을 하는
경우의 서적들이며, 간혹 성별, 연령별에 맞춘 레슨서적도 있다. 상황별,
동작별 서적들의 내용은 스윙, 숏게임, 퍼트, 비거리, 연습방법, 코스공략
을 주제로 하여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인체
공학, 물리학, 필라테스의 관점으로 스윙동작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윙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서적들도 있었다.
기술부분에 골프 룰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킨 것에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골프경기에서 플레이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룰이기 때문
에 기술부분에 포함 시켰다. 골프 룰은 R&A와 USGA를 통해 3년 주기
로 계정된다. 그에 따라 3년마다 계정된 룰에 관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골프는 심판 없이 경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룰을 아는 것이 중요하
기에 보다 쉽게 룰을 알 수 있도록 그림, 일러스트, 만화 형식으로 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서적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골프 룰이
3년마다 계정되면서 골프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선수들과 골프업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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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은 룰의 계정에 의해 경기방식 및 장비의 사용이 변할 수 있기 때
문에 경기력에 있어 룰은 절대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그림 11] 기술 부분의 읽는 골프
기술부분의 읽는 골프서적들은 대부분 현직 교습가들이 지은 서적들
이 많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았으며, 때로는 새로운 방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술서적의 저자들 중에는 아
마추어 골퍼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골프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
로 자신의 노하우를 기록한 기술 서적인 것이다. 이러한 읽는 골프는 일
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서적들보다 인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
변상련이라는 말처럼 아마추어의 마음은 아마추어가 안다고 전문 교습가
의 말보다 본인들의 고충을 더 잘 집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심리
‘골프는 멘탈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부분을 상당
히 강조하고 있다.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골프는 작은 볼을 클럽을 이용
해 치고, 클럽을 이용해 볼을 홀컵에 넣는 동작을 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스포츠이기에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읽는 골프들의 내용
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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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 훈련을
위한 방법이며, 둘째가 불안정하고 나약해진 심리적 부분을 치료하기 위
한 방법이며, 셋째가 심리를 통한 궁극적 목표인 실력 향상을 다루는 방
법을 다루고 있다.
[그림 12] 심리 부분의 읽는 골프
첫 번째, 압박감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훈련의 내용으로
는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확신을 갖기 위한 방법, 두려움을 이기
기 위한 방법의 내용을 가지고 압박감 속에서 일관된 행동의 수행을 위
한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불안정하고 나약해진 마음을 치료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두려움을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심
리를 통한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체의 반응이 과학적으로 증
명 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에 의해 급격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3) 의학
스포츠 활동은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다. 스포츠를 하면서 건강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것
이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건강을 담당하는 부분이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 분야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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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건강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의학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3] 의학 부분의 읽는 골프
읽는 골프로서의 의학 분야는 아직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간혹 출간되는 의학 분야의 읽는 골프들은 깊이 보다는 다양성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골프를 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체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골프가 신체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며,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방지 및 활동의 자율성을 강
조하는 내용들이 전부이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의학적, 과학적인 부분
에 대한 깊이에 대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
(4) 클럽
과학의 발달에 편승한 골프장비의 발전으로 선수들, 골퍼들의 기량이
어느정도 향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드라이버 비거리에 비해 일
정거리 더 나가고 아이언의 방향성이 향상되어 목표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럽의 발달은 골퍼들에게 분명 기
분 좋은 일일 것이다.
읽는 골프에서 클럽관련 분야의 서적들을 살펴보면 클럽 피팅과 클럽
제조사의 역사에 관한 서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클럽 피팅에 관한 서적
에서는 골퍼에게 맞는 클럽의 선택 방법과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고 있다. 이러한 피팅 정보는 골퍼에게 클럽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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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 또한 클럽 제조사의 역사서에는 골프클럽에 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퍼터의 발달과정에서부터, 아이언까지 우리가 사
용하고 있는 클럽에 관한 이야기가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다.
[그림 14] 클럽 부분의 읽는 골프
2) 문화이해(Culture)
두 번째, 문화와 관련된 장르다. 읽는 골프에서 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종교, 골프장, 잡지로 구분하였다. 골프의 역사가
길고 단순히 하는 것을 넘어 골프를 다양한 접근으로 바라본 것들이다.
(1) 수필
읽는 골프에서 수필의 영역은 특정 주제를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다
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술한 서적들이 많다.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선수
에서부터 전문 교습가, 아마추어 골퍼까지 골프와 관련된 사람이 본인의
철학이나 경험을 통대로 골프관련 글을 서술하였다.
철학, 삶, 도(道), 유머 등 다양한 골프의 생각을 본인의 관점에서 작
성한 수필은 다른 사람이 골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특히, 유명 선수들의 수필은 골프에서 최정상에 올랐을
때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전달해 줌으로서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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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또한
골프를 ‘도’로써 바라보는 수필들은 골프가 단지 하는 운동이 아니라 깨
우침을 주는 운동으로서 골프의 본질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어 준다.
[그림 15] 수필 부분의 읽는 골프
삶의 관점을 담은 수필들은 골프를 통해 삶의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골프가 심판이 없는 운동인 것처럼 삶에서도 심판이 없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시련, 고통들을
본인의 앞날을 위해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2) 인물
읽는 골프의 문화영역에서 인물에 관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유명 선수
들의 일대기와 성공담을 다룬 서적이나 특정 직위의 사람들이 골프를 어
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물에 관한 분류는 수필부분과 중복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저자의 경험적 생각에 기초한 글은 수필로 분류 하였고, 지은이의 경
험적 결과를 포함한 서적이면 인물로 분류 하였다. 읽는 골프의 인물 분
야의 서적들은 지은이의 경험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투어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역대 대표 선수들은 골프를 어떻게 했는지, 역대 최
고의 프로선수들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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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골프의 변천사 및 다양한 사람들이 골프
를 어떻게 접해왔는지 알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림 16] 인물 부분의 읽는 골프
(3) 소설
문화영역 중에 소설 분야는 추리, 판타지, 종교, 철학, 삶, 유머 부분으
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소설이라는 영역은 내용에 제한이 없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골프의 소
설 부분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 되어있다.
소설 부분에서는 삶에 대한 분야가 가장 많다. 골프를 통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삶과 골프를 연결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
은 추리 부분이다. 골프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이다보니 추리
를 통해 골프를 상상력 있게 풀어나가고 하고 있다. 철학 부분에서는 골
프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멋진 골프란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서적도 있
다. 가장 멋진 골프란 잘 치는 것,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닌
골프 본연의 모습인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에 수긍하며, 다양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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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소설 부분의 읽는 골프
(4) 교양
문화영역에서 교양을 빼놓을 수 없다. 교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서,
골프에서는 골퍼가 알아야 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라 말 할 수 있겠다.
골퍼가 알아야 할 교양지식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읽는 골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읽는 골프 모두가 교양 지식 일 수
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분류한 교양 부분은 시, 에피소드, 매너 등으로
분류 하였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너, 에티켓 영역이다. 골프 룰
북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티켓이다. 골프규칙 1장 에
티켓 : 코스에서의 행동을 보면 골프 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관
한 지침을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코스에서 항
상 다른 플레이어를 배려하라고 나와 있다.
[그림 18] 교양 부분의 읽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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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잡지
문화 부분에 잡지를 포함한 것은 잡지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
기 때문이다. 골프장, 레슨, 뉴스 등 골프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이 잡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잡지를 문화 부분에 포함 시켰다. 본 연구에서 취
합한 읽는 골프의 잡지 부분은 월 1회 출판되는 잡지를 선정하였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잡지들로 선별하였다. 국내 골프 잡지의 경우 미국의
판권을 구매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잡지명과 일정 부분의
기사를 제공 받고 추가적인 국내 기사를 작성하여 내용을 채우는 형식이
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외 골프관련 이슈와 대회 소식, 골프 업계 인물
인터뷰, 업계 동향, 국내 선수 밀착 인터뷰, 세계 각지의 골프장 등 다양
한 소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골프의류산업의 호황으로 패션
지 같은 모양새를 한 골프잡지들도 여럿 있다. 잡지를 통해 매월 새로운
골프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다른 읽는 골프보다도 인기도가 높다.
[그림 19] 잡지 부분의 읽는 골프
(6) 골프장
골프장과 관련된 읽는 골프는 크게 코스관리와 골프장에 대한 정보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에서 발간하는 월드골프에
따르면 전 세계 골프장 수는 3만 5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만 골프장 수가 500여개에 달하며, 미국이 1만개 이상의 골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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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3000개 정도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
다. 이렇게 골프장의 수가 많다보니 골프장 관련 읽는 골프의 수도 자연
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림 20] 골프장 부분의 읽는 골프
골프장 관련 읽는 골프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골프장을 답사 후 기행
문 형식의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골프의 발상지인 유럽의 골프장들
을 답방한 내용이나 미국 골프횡단을 주제로 담은 내용들은 가보지 못한
골프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읽는 골프 자료이다.
3) 확장변용(Application)
세 번째, 확장변용과 관련된 장르다.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 확장변용의 부분은 골프장 경영에 관련된 내용과 골프를 통
한 자기계발,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만화, 골프와 관련된
유머, 골프의 다양한 정보로 구분 지었다.
(1) 경영
읽는 골프에서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골프장 경영과 관련 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효과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법과 골프장 회
원권 관련 내용들이 많다. 골프장은 다양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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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스토랑, 골프코스, 카트, 캐디들까지 운영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골프장 내장객수
가 줄어들어 영업, 마케팅 분야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영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서적들이 경영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1] 경영 부분의 읽는 골프
(2) 자기계발
골프를 인생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골프에는 희로
애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를 자기계발의 영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는 골프의 한 분류로 자기계발을 선정하게 되었
다. 자기계발 부분의 내용으로는 영혼의 성장, 리더십, 삶, 지혜 등 자기
계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인도 뉴델리 태생의 하버드 대학 의학박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인 디팩 초프라도 골프관련 자기
계발서인 ‘달인이 된 골퍼’를 저술하였다. 동양철학과 서양의학을 한데
아우른 디팩 초프라의 독창적인 저술 방식을 통해 인생의 승자가 되는
법칙을 골프를 통해 전달해 주고 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격을 쌓는 일이다.
골프는 심판 없이 철저히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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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격이 모두 드러난다. 필드에서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자신
의 의지와 선택에 좌우되므로 목표가 없는 골퍼는 길을 잃는다
(나쯔사카 켄,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中).
[그림 22] 자기계발 부분의 읽는 골프
(3) 정보
골프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대 모아놓은 영역이다. 읽는 골프에서는
법률, 상식, 역사, 음식, 회화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을 정보로 분류 하였
다. 골프의 역사가 깊다보니 다양한 내용의 정보들이 있다. 그 중 역사서
들은 골프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음식의 경우 골프장이
수도권 외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후 또 다른 즐거움인 맛있
는 식사를 위한 골프장 주변 맛 집을 소개하고 있는 서적들이다. 또한
삶의 교훈을 주는 서적들도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골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읽는 골프라 할 수 있겠다.
[그림 23] 정보 부분의 읽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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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화
골프의 다양한 접근 중에 가장 눈에 뛰는 부분 중에 하나인 만화영역
이다. 많은 스포츠 만화가 있지만 골프 종목은 그 종목을 잘 알아야만
골프의 내면에 담겨진 이야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만화, 그림으로 표
현하기 어려웠을 꺼라 생각 든다. 골프관련 만화가 여러 종류 있지만 시
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서적들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만
화를 선별하였다. 골프만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골프입문의 편의성
을 위해 만화로 표현한 내용도 있으며, 골프를 소재로 사회적 풍자를 그
린 만화도 있다. 또한 골프의 전반적인 내면의 내용을 그려낸 만화도 눈
에 뛴다. 골프관련 만화는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발달한 일본에서 만들어
져 번역서로 나온 책들이 많다. 국내에서는 이현세, 이상무화백의 골프만
화가 대표적이다.
[그림 24] 만화 부분의 읽는 골프
(5) 유머
골프장에서 18홀을 라운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5시
간이 걸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볼을 치는 시간은 불과 30분
이 넘지 않는다. 그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 동안은 동반자들과 이
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골프의 현상으로 인해 골프 라운드는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4시간 동안 동반자들과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가는 골프를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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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머 부분의 읽는 골프
이러한 현상으로 읽는 골프에서 유머부분을 한 영역으로 채택했다. 그
다지 많은 유머관련 서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동안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에 선정 하였다.
(6) 종교
읽는 골프의 확장변용의 영역 중에 종교 분야를 두었다. 사람은 간절
한 순간에 신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의 문
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측정하는 종목이기에 늘 자신의 최고
기록에 도달 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위기의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며, 평정심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명상이나 기도를 하기도 한다. 읽는 골프에서 종
교관련 분야가 많지는 않지만 골프가 정복하지 못하는 스포츠로서 많은
이들이 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림 26] 종교 부분의 읽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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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의 기도
그 어떤 것도 오늘
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 주소서.
첫 번째 티에서의 소동,
함께 치는 파트너와의 잡담,
내 뒤에서 참을성 없이 기다리는 사람,
그 어떤 것도 내안의 고요함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해 주소서.
활짝 트인 하늘의 널찍함과
골프장의 생김생김을 온몸으로 느끼고,
이런 기후와 저런 날씨 속에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알알이 즐기도록 해 주소서.
다른 이가 플레이 할 때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촉촉이 젖은 땅바닥의 냄새를 가득히 호흡해 들이고,
얼굴을 두드리는 바람의 감촉을 찬찬히 느껴 맛보며,
페어웨이 옆으로 흐르는 개울소리를
청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클럽헤드를 휘두를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스윙하도록 해 주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어 근육을 굳게 하고 샷을 망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스윙의 힘과 흐름을 느끼도록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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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 한 번에 한 번의 삶’이라고 선을 닦는 궁사가 말했듯,
한 샷, 한 샷이 게임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 주소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어떤 구속도 없는 곳에서
이렇듯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귀중한 행운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오니,
점수와 시합의 승패는 잊어버리고
오직 매순간 플레이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점수가 좋았니 시합에 이겼니 하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플레이 했는가 이기 때문이오니
(조셉 맥러클린, 골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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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250권의 읽는 골프를 총 16가지, 기
술, 심리, 의학, 클럽,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종교, 골프장, 잡지, 경영,
자기계발, 만화, 유머, 정보로 나눠 분석하였다. 250권에서 장르별 분포도
는 아래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읽는 골프의 분포도
전체 250권 중 기술 장르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수필이 14%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심
리와 정보 분야가 7%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기계발과 소설분야
가 6%대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양, 잡지, 경영 순으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중의 골프관련서적의 주제가 골프의
기술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읽는 골프를 통하여 골프
를 이해하고 배우는 독자의 수요가 기술에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적 출간업계는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
지만 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머리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잘 알려진 골
프일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골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머리에는 골프의 한 부분만 생각을 할 뿐 다른 많은 것들을 간
과하고 있으니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골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만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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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골프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골퍼들이 기술적인 책 외에 그들
의 골프인생을 얘기하는 책들을 집필하는 이유는 왜 일까? 많은 일반 골
퍼들이 많은 위대한 골퍼들의 기술 외적인 다른 무엇인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골프에게도
적용되어 체력, 장비 등의 하드웨어 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골프에서
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인문적 골프를 통한 완전한 골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 읽는 골프의 장르별 수
[그림 28]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250권 중에서 장르별 권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 분야의 읽는 골프의 수가 압도
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50권 중 기술 분야가 84권, 수필 분야가
34권, 심리, 정보 분야가 각각 18권, 자기계발 분야가 16권으로 분류 되
었다. 가장 적은 분야는 종교, 클럽 관련 서적으로서 각 2권씩 밖에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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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 읽는 골프의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읽는 골프 중에 장르별 대표적인 서적들을 분석
해 보았다. 대표적인 서적들의 선정 방법은 현직 교습가들의 추천 서적들과
전국 서점의 판매량, 출간 된지 10년 이상의 서적들 중 장르별로 특별한 내
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연구자의 판단 하에 선별하였다.
읽는 골프의 장르는 기술, 심리, 의학, 클럽, 수필, 인물, 소설, 교양, 종교,
골프장, 잡지, 경영, 자기계발, 만화, 유머, 정보로서, 총 16가지의 장르로 구
분 지을 수 있다.
가. ‘기량향상’ 읽는 골프
1) 기술
읽는 골프의 장르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술 서적
이다. 유명 교습가, 프로선수, 아마추어 골퍼들이 본인만의 레슨 노하우
나 경험담을 담은 서적이다. 기술 분야의 서적은 골프 스윙에 관한 전반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이 가장 많았으며, 숏게임과 코스 매니지먼
트 등 특정 부분을 다루는 서적들도 눈에 뛰었다. 또한 주니어, 여성, 인
체, 과학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꾸며진 서적들도 있었다. 골프
기술을 스윙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체, 과학 등을 통해 스윙을
해석하는 부분이 실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레슨 서적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하비페닉의 <리틀 레드북>과 데이
브 팰츠의 <숏게임 바이블>이 있다. 두 권 모두 베스트셀러 작품으로서
현직 교습가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기술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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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하비페닉의 리틀 레드북
저자 : 하비 페닉 / 역자 : 김원중
하비페닉은 1980년대 대표적인 프로들의
골프 선생님이었다. 그의 레슨은 특별한 기
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동작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데 그
의 특별함이 있다. 어려운 설명을 않고도 직
접적으로 실용적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다.
요즘 레슨프로들은 본인만의 특별함을 과시
하기 위해 쉬운 것도 어렵게 보이려고 표현
하지만 하비페닉은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지도한
프로들은 늘 그의 간단명료한 레슨에 빠져
들어 골프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
비페닉의 <리틀 레드북>은 하비 페닉이 80년 동안 골프에 관한 기록을
노트에 적은 기록들이다. 이 서적은 80년의 골프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모아놓은 자료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는 특정 동
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스윙 중 고개를 들지 마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드는 것에 대
한 하비페닉의 생각을 전달하며,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험들을 소
개하고 있다. 하비페닉은 여덟 살 때부터 캐디 일을 시작하여 골프에 관
한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골프에 관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
고도 간결하고 직접적인,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다. 이러한 내용은
초보골퍼든 선수이던 간에 최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골프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골프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만끽하
게 된다. 특유의 정신력, 윤리관, 그리고 열성이 녹아져 있다. 프로 골퍼
든 초보 골퍼든 상관없이 모든 골퍼에게 꼭 필요한 골프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골프의 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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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숏게임 바이블
숏게임 바이블
저자 : 데이브 펠츠 / 역자 : 원형중
저자 데이브 펠츠는 세계적 골프 교습가로
골프 매거진의 기술 및 숏 게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펠츠 골프연구소를 창립, 골
프게임의 정수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미전역에 4개의 골프스쿨을 운
영하고 있다. 15,00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
48명의 PGA 선수, 38명의 LPGA 선수들의
숏 게임 향상에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
와 골프 채널의 강습 프로그램인 ‘데이브 펠
츠의 숏 게임 쇼‘의 최고 인기 진행자이기도
하다. 전직 NASA의 물리학자로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스코어링 게임으로서의 숏게임을 강조하고 있다. <숏게임 바
이블>은 데이브 팰츠가 다년간의 교습과 연구결과를 합한 서적이다. <숏
게임 바이블>을 통해 많은 골퍼들에게 숏게임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숏게
임이 단지 감각만이 아닌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또한 그린주변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플레이
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고 도표와 사진을 통해 숏게임에 관한 내용을 이
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기술 습득만큼 원리의 이해에도 초
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골퍼들이 샷의 원인과 방법을 동시에 알 때 더 빠
르고 완전하게 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직 NASA의
물리학자답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레슨을 하고 있으며, 골프에서의 스코어
관리, 게임에 대한 이해와 본질, 숏게임의 역학, 숏게임의 종류 등을 강조
하며 숏게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다. <숏게임 바이
블>을 읽고 있자면 기술서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연구논문이라는 생각
이 들 정도로 원리, 본질에 관한 부분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논리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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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골프 룰 해설집
저자 : R&A Rules LLC. / 역자 : 김동욱 외
골퍼들은 골프 룰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
을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
집>은 골프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운영을
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 지정 도서이다. 사진
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규칙에 대한 안내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집
(2012-2015)』. 이 책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골프 규칙을 담고 있다. 100장의 사
진과 70장의 그림을 이용하여 골퍼들이 골
프를 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벙커, 아웃 오브 바운드, 분실구,
언플레이어블 볼 등 골프 용어의 이해부터 골프 규칙을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경기에서 벌어진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골프룰은 2~3년
마다 R&A와 USGA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기시간, 흥미요소 등
을 고려하여 룰을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반영 된 골프룰을 숙지
하는 것은 골프에 대한 흥미와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스코어를 줄이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규칙의 명확성을 개선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벌타를 감소시켜 관련 상황
과 확실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하게 변경되어 소개된다.
이처럼 골프룰을 잘 아는 것은 스코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8
홀 동안 몰라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따진다면 한 라운드에서 3~5
타는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골프는 심판 없이 경기를 해야 하기에
룰에 관한 숙지가 매우 중요하며, 룰만 잘 알아도 골프경기를 좀 더 재
미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골프 룰 해설
집>은 사진을 통해 다양한 상황별 쉽게 설명하여 골프 룰에 대한 정보
를 쉽게 습득 할 수 있는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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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
골프에서 심리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가와 같이 심리 전담 상담사가 선수들과 같이 대회장에 찾
을 정도이다.
읽는 골프에서도 심리 분야의 서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50권 중
에 18권의 심리 도서가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심리 관
련 읽는 골프가 더 있다. 이러한 심리 관련 읽는 골프의 대표적인 서적
들을 분석해 보았다.
가장 도전적인 퍼팅은 1999년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대
회 마지막 그린에서의 퍼팅이었다. 퍼팅 거리나 브레이크는 어
렵지 않았다. 7피트 거리에 볼이 홀을 지날 염려도 없었다. 대회
첫날이라면 부담이 없었겠지만, 그 날은 마지막 날이었다. 또,
토너먼트 우승을 할 수 있는 이글 퍼팅 이었다. 그리고 59타를
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PGA투어에서 누구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60타 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록을 위한 마지막 퍼
팅이라는 압박감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밥
로텔라에게서 배운,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데이비드 듀발).
데이비드 듀발의 이야기처럼 골프 경기를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다
양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
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경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숙지, 연습한다면 압
박감 속에서도 평상시와 같은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심리적 읽는 골프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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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퍼팅, 마음의
게임
퍼팅, 마음의 게임
저자 : 밥 로텔라 / 역자 : 원형중
밥 로텔라는 미국 최고의 스포츠 심리학
자로서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스포츠심리학
과의 디렉터로서 20년간 재직하고 있다. 골
프심리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골퍼들인 닉 프라이스, 탐 카
이트, 데이비스 러브 3세, 팻 브래들리, 브래
드 팩슨, 존 댈리 등에게 골프의 정신적인
면을 실제와 관련시켜 조언하는 그의 조언
이 들어 있는 이 책은 멋진 퍼팅의 비밀은
스트로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에 있다고 강조한다. <퍼팅, 마음의 게임>
을 포함하여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골프, 자신감의 게임>까지 골프 심리에 관한 바이블 같은 서적을 연달
아 출간하였다. <퍼팅, 마음의 게임>에서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어떻
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밥 로텔라
는 본인이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루틴, 입스, 생
각, 연습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올바른 루틴을 가짐으로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으
며,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퍼팅하는 과정 속에 자신에게 중요하
고 필요한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제 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퍼팅, 마음의 게임>을 통해 퍼팅에 관해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 자
연스럽게 경기하는 방법, 퍼팅에 대한 도전을 사랑하는 방법 등 퍼팅에
관한 새로운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퍼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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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젠 골프
젠 골프
저자 : 조셉 패런트 / 역자 : 강주헌
저자 조셉 패런트는 PGA, LPGA 투어에
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유명
코치이다. 최고의 멘탈 게임 전문가이며 심
리학박사이기도 하다.
<젠 골프>는 불교의 선사상을 토대로 작
성되어 종교서적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
다. 하지만 골프가 멘탈 게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사상은 골프와 매우 친밀
한 관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정신은 기운찬 야생마와 같으니라, 야생마는 묶어 놓으면 더
욱 발광하면서 굴레를 벗어나려 한다. 그렇다고 때려서 길들이
려 한다면 야생마는 뒷발질을 해대며 더욱 사납게 변할 것이다.
네 정신을 성급히 다스리려 하지 마라. 그렇게 내버려두면 네
정신이 언젠가 스스로 차분해 질 것이다. 그때 살그머니 다가가
서 길들이기 시작해라.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라. 훈
련을 마치면 너는 한때 야생마였던 네 정신을 타고 네가 원하는
어디라도 쏜살 같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젠 골프, 본문 中).
불교의 다양한 우화를 통해 골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서적으
로서 골프를 하면서 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와를 통한 내용 전달은 골프를 다양
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74 -
[그림 34] 골프 아나토미
3) 의학
의학 분야라고 하니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지루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읽는 골프에서 의학 분야는 딱딱하다고 표현하기 보
다는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골프 아나토미
저자 : 크레이그 데이비스, 빈스 디사이아
역자 : 박영민, 오재근, 한규조 외
저자 크레이그 데이비스와 빈스 디사이
아는 PGA 투어는 물론, LPGA, 아이안투
어, 일본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피트니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골
프에 적합한 몸을 만들고 유지 할 수 있도
록 돕고 있다. 이들의 저서 <골프 아나토
미>는 골퍼들이 골프를 잘 하기 위한 신체
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활동들
을 나열해 놓았다. 신체해부학적으로 필요
한 부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운동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소 지루 할 수 있는 해
부학적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체 해부학적으로 배우는 골프『골프 아나
토미』. 이 책은 근력과 파워, 운동범위를 늘려줌으로써 비거리 향상과 정확
한 샷을 구사하게 하여 스코어를 낮추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효과적
인 운동 7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운동은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활동 근육은 해부학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단순한 운동을 뛰어넘어 티, 페어
웨이, 그리고 그린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이 책을 통해 가동성,
안정성, 균형, 신체자각, 근력과 파워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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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
저자 : 신임호, 나영무
<몸 망치는 골프, 몸 살리는 골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축구협회, 골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주치의
를 맞았던 정형외과 전문의 나영무 박사
와 기자출신 신임호의 공동 저서이다. ‘운
동도 모르고 하면 다친다.’라는 말이 있듯
이 골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부상
을 방지하고, 골프에 필요한 근육을 이완
시켜줌으로서 부상에서 방지하고 건강하
게 골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적이
다. 평소에, 그리고 라운드 전에 할 수 있
는 스트레칭과 짐볼, 덤벨, 밴드 등 간단
한 마사지법과 테이핑, 골프를 치면서 느
끼는 여러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우선 다치지 말아야 하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
며, 그래도 다친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골프뿐만 아니
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담고자 했다. 출퇴근길, 업무 시간
틈틈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 골프에 필요한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유연성, 준비운동, 스트레칭,
부상 발생의 주요 부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골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스트레칭, 맨손운동, 짐볼, 발
란스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길러줌으로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
며, 준비운동과 관련해서는 척추, 골반, 하체 등 골프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
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고 있다. 부상에 관한
설명으로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관한 부상 이유와 방지법에 대
한 설명을 통해 골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의학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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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4) 클럽
클럽분야의 서적은 피팅 산업이 활발해 지면서 몇 권의 서적이 출간
되었다. 대체적으로 클럽 피팅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서적으로 플레이
어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용이 다소 딱딱하며 읽는 사
람의 입장에서 다소 무거운 면이 있다. 클럽 관련 대표서적으로는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를 선택했다. 핑 골프는 골프산업과 클럽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골프클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에 선택을 하였다.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
저자 : 트래이시섬너 / 역자 : 은석준
<핑 골프클럽 50년 이야기>는 핑 골프클
럽이 골프클럽 발전과 플레이어에 미친 역
할을 생각한다면 꼭 읽어봐야 할 서적이다.
핑 골프클럽은 카스텐 솔하임이라는 샐러리
맨이 우연히 접한 골프에 매료되어 골프클
럽을 제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카스텐 자신의 이름을 제조사명으로 퍼트를
제작하여 시중에 선보였으며, 이를 사용한
프로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단번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힘입어 아이언까지
제작 하면서 골프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정
밀주조라는 새로운 방식의 아이언을 생산해
냄으로서 골프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카스텐은 늘 최상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공로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위대한 전문인 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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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이해’ 읽는 골프
1) 수필
두 번째로 많은 읽는 골프 장르는 수필이다. 수필은 선수, 아마추어
골퍼 등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프를 통해 무엇인가 본인
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수의 서적이 출간되어 있었다.
읽는 골프의 수필 관련 부분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서적들이
많았다. 세계정상의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쌓기까지의 여정과 우리가
경험 해 보지 못한 대회에서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정보들이 수필을 통
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골프 전문가의 이야기나 골프를 사랑하는 골
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골프와 다양한 경험을 알아감으
로서 이들이 작성한 수필을 읽는 사람들에게 골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수필에서도 세부적으로 심리, 삶,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골프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인 것이다. 극히 골프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
들로서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골프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글 들이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글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개개인의 골프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하고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해 준다.
읽는 골프의 수필 부분에서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초월의 길>,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골프 도를 만나다> 등이 있다. 이 서
적들은 골프를 잘 치고자 하는 것보다는 골프를 통해 교훈을 얻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프를 단순히 하는 것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통해 삶의 질, 내면적인 성숙까지 생각한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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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골프 도를 만나다
골프, 道를 만나다
저자 : 김종업
<골프 도를 만나다>는 ‘주간동아’에 연재
되었던 글을 엮은 것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
기 수련을 통해 자연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을 골프를 통해 표현한 서적이
다. <골프 도를 만나다>에서는 골프를 단순
히 하는 스포츠로 생각하지 않고 철학적 사
고로 바라보았다. ‘골퍼는 신선, 내가 공에
생명을 부여했다.’, ‘기 골프, 멘탈 골프’, ‘집
중하면 느낀다, 고감도의 세계’, ‘18홀의 비
밀’, ‘운은 비켜라, 삶의 주인공은 나’, ‘무엇
때문에 18홀을 도는가’ 등 골프를 철학적으
로 바라보며, 골프를 통해 참 나를 찾는 과
정을 담고 있다. 골프를 탄생과 죽음으로 비유하면서 티에 볼을 올려놓
는 것을 탄생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홀컵에 볼을 넣는 것을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골프를 가볍게 하는 스포츠라고
만 생각했던 것을 과감히 깨트리는 서적이다. 골프에 관해 많은 철학적
의미부여를 함으로서 골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적이다.
티샷에 공을 올려놓는 순간 생명이 창조된다. 탄생한 생명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바로 홀컵을 향해. 이는 마치 인
간이 목숨을 다하여 땅속 작은 구멍을 향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 구멍을 무덤이라 부르지만 이 마지막은 분명 환생,
즉 다음 티샷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이
라는 홀컵을 향해 달려가지만, 다음 생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골프를 통해 생애에 임하
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골프, 도를 만나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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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코리아 탱크
최경주
2) 인물
인물 장르를 구분 지으면서 수필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결과적
입장을 인물로 분류 하여 그 인물이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인물로
분류하였다.
인물 부분의 대표서적으로는 <잭 니클라우스의 골프와 나의 인생>,
<끝나지 않은 게임>, <코리아 탱크 최경주>, <박지은의 내 인생 최고
의 경기는 지금부터가 있다> 이러한 인물 관련 서적은 본인들이 골프
선수로서 대회에 참가하고 느끼고 일룬 것들을 담은 내용 들이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
저자 : 최경주
최경주는 대한민국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하여 우승까지 이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골프선수다.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
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로무대
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
는 곳에서 생활하고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은 두려움 그 자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과의 경쟁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최경주는 완도 출신으
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성실과 끈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선수가 되었다. 연
습벌레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지독히 연
습하기로 소문이 나있으며, ‘실패가 나를 키웠다’고 할 정도로 PGA 투어
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많은 도전 앞에선 젊은이들에게 도움
이 될 만한 노하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그가
골프를 어떻게 시작하였고, 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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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끝나지 않은
게임
끝나지 않은 게임
저자 : 게리 플레이어 / 역자 : 김현주
게리 플레이어는 메이저대회에서 열여덟
차례 우승하고, 1974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
당에 입회하는 등 통산 164승을 기록한 위대
한 선수이며 아놀드 파마, 잭 니클라우스 와
함께 60, 70년대를 풍미한 빅3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 최정상 선수로 활약한 그는 <끝나
지 않은 게임>’을 통해 잘 치는 방법이 아닌
골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0가지의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자신이 골프를 선택하게 된 동기
를 비롯하여, 성공, 배움, 감사, 승리, 존엄, 심
신단련, 탐험, 스포츠맨십 등 골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50년 동안의 경험에 버무려 차려 놓은 풍성한 이야기는 게리 플레이어 특
유의 진솔하고 솔직한 어투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 이런 종류의 책들이 저자의 방식과 자신의 스타일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리 플레이어는 오히려 다른 사람,
특히 경쟁자에게서 끝없이, 그리고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를 강조한다. 성공
을 위해서는 노력뿐이며, 배움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독학을 하라고 강
조했으며, 인생은 되돌려 줄 때 완성된다는 감사를 이야기하며, 도망가는
것보다는 맞서는 것이 쉽다고 두려움에 관해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
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찾아온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의지를 불태
워야 하며, 스포츠맨십을 통해 동료들과 즐거움을 나누라고 한다. 화목한
가정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항상 몸의 건강 상태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삶이 발전적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게리 플레이어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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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배거 밴스의 전설
3) 소설
소설은 어렵고 지루한 주제도 흥미와 재미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읽는 골프에서도 다소 딱딱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독자들
에게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 라운드>, <사랑과 골프>, <골프예찬>,
<천국에서의 골프>, <배거 밴스의 전설> 등 골프관련 소설들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을 흥미와 재미로 내용에 빠져들게 한다.
배거 밴스의 전설
저자 : 스티븐 프레스필드 / 역자 : 최의창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열 살 때부터 골프
를 치기 시작하여 상당한 수준의 골프 실력
을 갖추고 있다. 그의 저서 <배거 밴스의
전설>에서는 힌두교의 마하바라타, 바가바
드기타를 토대로 골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배거 밴스의 전설>은 골프
를 통해 삶의 철학을 배워가는 이야기를 그
린 소설이다.
배거 밴스라는 캐디가 아마추어 골퍼인
주나에게 '참된 스윙'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의식 이전 단계,
의식 단계, 그리고 의식을 넘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의 길, 지식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골프를 통
해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배거 밴스의 전설은 진정한 골퍼,
진실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 주고 있다. 골퍼의 내면에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골프를 맛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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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4) 교양
교양 부분의 서적들은 그 분류 안에서도 레슨, 정보, 산문, 삶, 심리,
인물,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양서적들은 전문 작
가에서부터 일반 골퍼들까지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서적들이다.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저자 : 마이크 린더 / 역자 : 최의창
가톨릭 신부인 저자는 골프 라운드의 신
비로운 현상을 영적인 삶과 결부시켜 스토
리를 구성하였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다른
종목들 보다 삶의 신비로움과 진리를 많이
깨닫고 얻을 수 있다는 삶의 교훈을 제시한
책이다.
1.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라 2. 규
정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3. 도움받기를 주저
하지 말라 4. 현재에 집중하며 살라 5. 강함
과 부드러움을 조화시켜라 6. 자만하지도 말
고 절망하지도 말라 7. 두려움을 감싸 안아
라 8.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라 9. 이기
는 것만이 최고가 아님을 알라. 저자가 골프를 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9
가지 교훈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덕목은 이성과 감
정의 조화를 들고 있으며 골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든 이성과 감정이 서
로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삶의 다양한 무대들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마음의 여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
으로 골프를 즐길 줄 아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전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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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
저자 : 알렉스 트레스니오프스키 / 역자 : 김원호
골프의 신화로 군림하고 있는 타이거 우
즈의 성공 배경 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삶
의 철학을 18가지(타이거의 道)로 정리한 책
이다. 그의 18가지 성공철학은 현재의 순간
을 살라, 겸손이 몸에 배게 하라, 좋은 습관
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마음이 삶을 결정한
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라, 전사의 마음가짐
을 가져라,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능력
을 믿고 직관을 따르라, 항상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부터 나오는 힘, 내 사전에 한계란 없
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결국 기댈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
는 것을 생각하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라, 때를 기다릴 줄
알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마음을 나누는 풍부한 인간미와 같은 철
학을 담고 있다. 타이거 우즈는 이를 통해 놀라운 집중력과 최대한의 잠
재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책에서는 전한다. 불교의 나라인 태국출신 어
머니와 베트남 참전군인 경력의 미국인 흑인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
문화 가정출신으로 미국에서 성장하였지만 불교의 교리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타이거 우즈만의 18가지 성공철학은 그가 매 경기마다 놀라울 정도
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록을 일구어내는 그만의 힘이자, 골프 세계에 있어 최고의 경지에
우뚝 서는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필드에서 그가
끌어낸 성과들은 단순히 타이거 우즈 개인이 얻은 하나의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 은유적으로 끌어냄으로써 책을 읽는 평
범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읽는 골프에서 잡지 부분은 빼 놓을 수 없는 장르이다. 잡지라는 특성
상 다양한 정보, 레슨, 뉴스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층들
이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으로 출판되는 서적만 조사하였으
며, 국내에는 해외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국내용으로 자체 제작하는 잡
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잡지로는 <골프다이제스트>, <골프
매거진>, <골프포위민>, <더 골프> 등이 있다.
골프다이제스트
저자 : 골프다이제스트 편집부
세계적인 골프잡지 <골프다이제스트>는
월간 백만 부 이상 판매를 올리는 대표적
골프 전문 잡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
는 골프잡지로서 본사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판은 외국기사와 국내기사 50:5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세계 유명 프로골퍼의 레슨, 국내는 물론 해
외의 유명 골프장 소개, 미국, 유럽, 국내에
서의 골프경기 소식, 유명 선수들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 칼럼리스
트들의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읽을 수 있다.
골프다이제스트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골프잡지가 패션화보와 같은
생동감 있다는 것에 있다. 골프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 이슈 및 발행국가
별 이슈를 함께 구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전달해 오고 있다. 많
은 발행부수와 독자층을 확보한 대표골프잡지로서 다양한 사진과 월별
특정 이슈로 표지를 장식하여 많은 골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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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6) 골프장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환경의 골프장이 존재한
다. 전 세계적으로 3만여 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국내에만 500여개
의 골프장이 있다. 이중에서 미국과 유렵의 골프장이 골프의 본고장인
만큼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끈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으
로 골프장 관련 답사기를 쓰는 사람의 수도 많다.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저자 : 이다겸, 최영묵
이 책은 골프를 사랑하는 부부의 유럽 골
프 코스 일주를 기록한 서적이다. 골프장 정
보는 물론, 유럽의 문화와 유럽인의 삶속에서
자리한 골프문화를 들여다 볼 기회를 주고 있
다. 180일간 유럽의 82개의 골프장을 다니면
서 해당 지역의 문학, 역사, 지리, 경제 등 다
양한 분야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서 시작하여, 유럽의 최서단인 포르투갈 호카
곶까지 15개 나라를 넘나들며 골프장을 찾은
내용이다.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인 스코틀랜
드의 ‘머셀버러 링크스’, 정해진 비용이 없이
자율적으로 그린피를 내는 덴마크의 ‘코펜하
겐 골프 클럽’ 나폴레옹이 유배가기 전 머물렀던 퐁텐블로 성 숲 속에 자
리한 ‘골프 드 퐁텐블로’을 비롯한 명문 코스는 물론 개성 넘치는 지역 골
프장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이 책은 이렇게 발견한 각 지역의 골프 문화를
통해 유럽의 속살을 들추며, 그 기저를 이루는 ‘인문’을 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코스는 물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골프장도 소개되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어 볼만한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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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다. ‘확장변용’ 읽는 골프
1) 경영
골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읽는 골프 분야에도 골프와 관련된 경영서
적들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회원권과 관련된 서적, 골프장 경영에
대한 서적 등 골프산업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그 중에 특
별한 서적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
저자 : 홍정균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 도전하기>는 저
자 홍정균이 각종 골프대회를 기획 운영 하
면서 얻은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골프경
영 서적이며,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를 비롯
한 스포츠 마케터 지망자를 위한 취업서이
다. 골프 토너먼트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며, 실제 운영매뉴얼과 에피소드를 통
해 골프 대회 현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스포츠 마케터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다. 협
찬사 유치를 위한 제안서부터, 골프대회 기
획서 등 골프대회를 기획, 운영하기 위해 필
요한 실무에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담고 있
다. 저자가 대회를 운영하면서 겪은 다양한 현장 에피소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자골프
대회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대회를 운영하고자 각종 이벤트
에서부터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참여 행사까지 각가지의 아이디어가 필
요한 상황이기에 이런 점에서 많은 도움과 이해를 줄 수 있는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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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2) 자기계발
골프를 통해 삶이 변화 될 수 있다. 고르는 인생과 비유되는 스포츠
종목임으로 골프에서는 유독 자기계발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디팩 초프라의 <달인이 된 골퍼>, 마크 피셔의 <골
퍼와 백만장자>가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 읽는 골프는 골프를 통해 독자
가 인간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저자 : 나쯔사카 켄 / 역자 : 방한기
나쯔사카 켄는 전문 작가로서 여러 나라
를 돌아다니면서 골프에 관한 정보를 찾으
며, 글을 쓰고 있다.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
아볼 수 있듯이 골프를 통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의 풍부한 지혜와 인생철학이
담긴 골프 에세이이다. 골프는 자신의 인격
을 모두 드러내는 게임이며, 골프를 시작하
기 전에 먼저 인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
는 저자는 골프의 특성을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골프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
경위와 골프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 역사에 관한 이야기, 위대한 골퍼들
의 철학, 골프클럽과 용어의 발전 경위 등 골프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골퍼, 골프의 정신, 숙녀의 골프, 왕자의 골프의 4개





읽는 골프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 ‘책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읽는 골프, 서적에도 골프관련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정보 관련 장르에 문화, 법률, 상식, 역사, 삶 등의 내용이 담긴 읽는
골프를 통함 시켰다.
대한민국골프백서
저자 : 골프존 마켓 인텔리전스 팀
국내 골프 단일 종목을 대상 대표기업인
골프존에서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모든 것
<대한민국 골프백서>. 골프의 역사 및 골
프장, 회원권,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골프
용품, 골프웨어 등 골프 산업을 둘러싼 다
양한 세부산업에 대한 현황, 골프인구 및
이용에 관한 백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골프자료집이다. 골프
관련 빅 데이터를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다루어 분석하여 국내골프산업 전반의 이해
를 도와주고 있다. 도서 내의 골프로드원정대의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
록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기관인 TNS와 함께 작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그래프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골프산
업에 관하여 단순히 흥미를 가진 독자층 및 골프관련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기존의 기업 보고서, 학술지 등의 형식에서 벗어나 골프산
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관련 지식 및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음에 기여하고 골프기업으로서 골프발전에 기여





읽는 골프 중에 당연 눈에 가는 것은 만화 일지도 모른다. 그림과 같
이 보는 만화는 골프를 알기 쉽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골프만화는
국내에서도 몇 편 출판되었지만 일본에서 주로 출판되어 번역되고 있다.
버디
저자 : 최성현 / 그림 : 이현세
대한민국 대표 골프스타 박세리와 미국
교포인 미쉘 위를 모델로 현장의 생생함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내 최초 본격 골프 만화로 스포츠
서울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골프
팬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많은 사랑
을 받아온 <버디> 는 골프를 통한 꿈과
사랑, 땀과 승리를 애기하고 있는 리얼 스
포츠 만화이다. 각기 다른 성장배경을 바탕
으로 천재형과 노력형인 두 여자골프 선수
간의 생을 건 치열한 골프승부 및 한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두
선수간의 골프 승부 외적인 얘기가 흥미롭다.
스토리를 전개하며 주인공들의 경기장면에서 상황에 따른 기술, 전략,
룰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버디>가 골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여러 책들과의 다른 점은 매권 마다 스토리 도입 부에 유명 전직골프 선
수들의 명언과 그들의 생애 및 골프 역사 등 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소
개 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단순히 흥미 위주의
스토리 전개가 아니라 읽는 이의 골프소양 함양 전반을 도모 할 수 있는






골프 라운드는 평균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되는 스포츠이다. 이러한
시간동안 볼도 쳐야 하지만 동반자와 즐거운 시간, 담소도 나눠야 한다.
대체적으로 4인 1조가 되어 플레이하기 때문에 4명이 모두가 즐거우려면




골프와 관련된 세계 유머 100가지를 가려
뽑은 책이다.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슬라이
스를 시작으로 전설적인 골프선수 잭 니클라
우스를 추기경으로 묘사하고, 골프광과 장례
식, 낙천적인 마누라, 사파리에서 골프를, 여
성 골퍼도 동등한 권리를, 골프가 섹스보다
좋은 이유 등 인터넷 세계 골프유머를 한권
의 책으로 엮었다. 다양한 특징의 등장인물
과 일상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골프 및 각종 유머를 이야기형식으로 구성하
고 있다. 골프유머를 통하여 골프 경기 결과
에 대한 개개인의 이유 있는 핑계거리로 스
스로를 위로하고자하는 나약한 골퍼들을 비
하하는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골프종목의 속성을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약한 골퍼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독자의 내면을 돌이켜 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있다. 흥미로운 유머의 형식으로 골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찰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어 유머장르의 대표서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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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골프 묵상
6) 종교
읽는 골프 중에는 종교에 주제를 한 서적들이 여럿 있다. 기독교, 힌
두교, 불교 등 골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종교적 관점에서 서술한 서
적들이다. 종교관련 대표적 읽는 골프로는 <골프묵상>, <명상 골프> 등
이 있으며, 종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골프를 바라본
서적들도 다수 있었다.
골프 묵상
저자 : 어너 북스 / 역자 : 최의창
골프를 하며 기독교적 영적 활동 및 성장
을 가능하도록 기획된 서적이다. 티박스, 스
윙, 해저드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과 관련된
상황을 지적하며 골프 활동과 신앙을 연관
지어 얘기를 구성하고 있다.
<골프묵상>은 골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성경 말씀과 기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
뤄져 있다.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서적이
라 딱딱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골프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상황들을 토대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기도를 함으로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골프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묵상의
기회로 깨닫도록, 골프 속의 믿음과 신앙의 통로를 찾아내는 묵상서다.
또한 중간 중간 나오는 유명 선수들의 명언을 통해 골프의 깊이를 느
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명선수들의 명언은 읽는 골프의 매력이
라 할 수 있는 마음의 동요와 사색을 가져오기 충분하다.
- 92 -
Ⅳ.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
골프 소양 함양을 위해 인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다. 본인이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독서를 통해 간접 체험함으로서 골프
의 내면에 깊이 빠져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경험이 경기력 향상과
지적 향상,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골
프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지도자들이 기술습득을 전하기 위한
단순한 주입식 전달방법이 아닌 다양하고 체계화 된 커리큘럼을 통하여
상황에 적합한 역사, 문화, 정보 등의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
다. 지도자들은 읽는 골프의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여 학습의 효
과를 높임과 동시에 읽는 골프의 전도사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골프소양은 함양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을 골프의 기술적
부분인 ‘골프능’, 골프의 지식과 관련된 ‘골프지’, 골프의 마음자세와 관련
된 ‘골프심’으로 나누어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골프관
련 문학과, 예술, 종교, 철학, 역사를 알아감으로서 골프관련 인문적 지혜
를 습득하여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골프 ‘능(能)’소양 향상
가. 골프 ‘능(能)’소양 향상을 위한 방법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알고 그 기술을 연습해서 몸
에 체득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연습장의 프로에게 배울 수도 있고, 인
터넷으로 동영상 레슨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는 곧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부족한 점은 바로 생각을 통한 사색 할 기회의 결
여이다.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데. 프로에게 레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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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볼 때에는 전달자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바
쁘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읽는 골프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읽는 골프, 독서는 사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독서의
효과 중에 사색을 통해 내면 깊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
다. 이러한 사색은 전문가의 조언을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술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부
분인 ‘골프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읽는 골프의 방법으로는
첫째, 읽는 골프의 기술 분야를 다양하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전문
레슨프로가 출간한 읽는 골프라 하더라도 그들의 골프 환경, 추구하는
지도의 스타일이 다양함으로 한권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여러 권
의 서적을 읽으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 스
윙, 플레이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누구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것을 인지하고 여러 권의 기술
서적을 봄으로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공통점을 찾자. 여러 권의 기술서적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
의 생각을 접하지만, 그중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골프라는 것이 결국에는 누가 적은 타수로 홀컵에 볼을 넣는 게임이다.
이러한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전문지도자, 아마추어 고수들이 알려주는
기술적인 내용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다. 또한 골프스윙은 원심력의 원리
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야 한다.
세 번째, 분야별 전문 서적을 읽자. 골프기술과 관련된 분야로는 드라
이버, 우드, 아이언, 숏게임, 퍼트, 트러블샷 등이 있다. 시중에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읽는 골프가 출간되어 있다. 이러한 전문 서적
을 읽음으로서 기술적 발전, ‘골프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골프기술 분야를 책을 보면서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
지만 읽는 골프를 통해서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 94 -
나. 골프 ‘능(能)’소양 향상을 위한 읽는 골프
‘골프능’ 소양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읽는 골프를 접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도 스윙의 자세를 나타낸 동작, 스윙의 원리를 분석
한 과학적인 부분, 라운드를 돌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본인의 능
력에 맞는 수준별, 정확한 타수를 계산하기 위한 룰 등 ‘골프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읽는 골프가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통해서 실력
을 향상 시켜야 하겠다. ‘골프능’ 소양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표 5] 골프능, 학습자 수준에 따른 분류
학습자의 수준별 읽는 골프는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입문자의 경우 아직 골프에 관한 내용에 익숙지 않음으로
초급의 내용을 담은 읽는 골프와 스윙 동작에 관한 읽는 골프를 읽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급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에는 골프의 전반적인
설명이 담겨져 있다. 골프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골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골프의 역사, 장비에 대한
설명, 골프장에서의 행동 방법, 플레이 하는 방법, 스윙방법 등 골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
라면 꼭 몇 권의 입문을 위한 읽는 골프를 읽어 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
인 입문적 읽는 골프로는 김흥구의 “골프란 무엇인가”, 요시무라 후미에
의 “골프 for 레이디”, 김헌의 “골프도 독학이 된다”이다. 이 책들에는 골
프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골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시
작으로 어떻게 골프를 해야 하며, 스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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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초급편이라 다소 내용에 깊이는 떨어질 수 있으나 골프를 처음 시
작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기를 추천한다.
다음으로 중급자는 18홀 라운드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100타에서 80타
사이의 실력을 가진 골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골프에 깊이 빠져있
기 때문에 스윙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골프장을 나갈 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신형 골프클럽이 출시되면 가장먼저 구매를 하는 성
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급자에게는 본인의 실력을 좀 더 심화 할
수 있는 읽는 골프를 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읽는 골프의 기술분야와
심리분야는 이들에게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급자들의 골프실력을 한층 높여 줄 수 있다 중급자에게
‘골프능’ 향상을 위한 읽는 골프로는 타이거우즈의 ‘나는 어떻게 골프를
치는가’와 데이브 팰츠의 ‘두려움 없는 골프’, 밥 로텔라의 ‘골프 자신감
의 게임’,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퍼팅 마음의 게임‘을 추천한다. 유
명 선수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교습가의 과학적인 분석, 심리분석가의
정확한 판단이 중급자의 ’골프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급자는 18홀 라운드에서 평균적으로 80타 이하를 치는
사람들로서 이들 중에는 선수들도 포함된다. 상급자들에게 필요한 ’골프
능‘은 골프에 깊이를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의 읽는 골프를 추천하고 싶
다. 읽는 골프의 기술부분에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골프기술을 기술
한 서적들도 있다. 골프의 외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며 작성 된 서적이다. 대표적으로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골프를 한다면 당신은 내 친구‘와 이종철의 ’골프
생각이 스윙을 바꾼다‘, 그리고 김헌의 ’내안의 골프본능‘이 그러한 읽는
골프이다. 이 서적들에는 골프의 스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
겨져 있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본인의 ’골프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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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골프능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2. 골프 ‘지(智)’소양 증진
가. 골프 ‘지(智)’소양 증진을 위한 방법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책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경
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게 해주는 독서는 지식 습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이러한 독
서는 골프 지식 즉, ‘골프지’를 증진시키기에도 적합하다. 골프 관련 역
사, 문화, 교양, 룰 등 골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읽는 골프를 통해
증진 시킬 수 있다. ‘골프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문화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스포츠에는 그것들만의 문
화가 존재한다. 골프를 다양한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만 ‘골프지’를 제대로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읽는 골프에는 다양
한 문화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관련 서적들을 읽음
으로서 다양한 지식이 습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골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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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고자 한다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골프에
관한 배경 지식들인 역사, 수필, 정보 분야의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한
다. 정보 분야에는 음식, 에피소드, 상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
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흥미 있는 분야의 서적을 먼저 읽자. 독서라는 것이 습관이
생기기까지 다소 지루함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루함을 흥미
있는 분야의 서적을 읽음으로서 해소될 수 있다. 읽는 골프를 통해 지식
을 습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서적을
읽는 것이 좋다. 기존에 독서와 거리가 있었다면 만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골프만화는 대체적으로 골프를 주제로 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입문서로 읽기 좋다. 골프장을 좋아한
다면 골프장 관련 수필을 먼저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초
보자들은 골프의 흥미와 입문위주의 내용 및 형태를 위주로 한 도서를
활용함으로서 ‘골프지’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나. 골프 ‘지(智)’소양 증진을 위한 읽는 골프
‘골프지’ 소양 증진을 위해서는 골프의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
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골프문화에 관한 부분을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골프의 역사를 앎으로서 골프에 관한 생각이 깊어 질 수 있으며, 골
프 소설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키울 수 있으며, 골프 수필을 통해서 생
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프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읽는 골프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읽는
골프
만화, 소설 자기계발 정보, 심리
소설
수필(자서전)
[표 7] 골프지,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분류
- 98 -
‘골프지’ 소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골퍼들의 성격특성에 맞춰 읽는
골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격특성은 크게 4가지로 행동형, 규범
형, 탐구형, 이상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행동형은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머리 회전은 빠르나 인내력
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향의 골퍼들은 가만히 앉아서 독서
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흥미를 불러 올 수 있는 읽는 골프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 읽는 골프 중에는 골프를 만화로 표현 한 서적
들도 여럿 있다. 이현세의 ‘버디’, ‘골프천재 탄도’ 등 다양한 골프관련 만
화책이 있다. 이러한 읽는 골프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점점 읽는 습관을
들이고, 읽는 내용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분야로 옮겨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규범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규칙과 원칙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성격의 골퍼들에게는 자기계발 분야의 읽는 골프를 추천하
는 것이 좋다. 골프를 통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서적들 중에는 리
더십을 주제로 한 서적들이 더러 있다. 도널드 맥휴의 ‘최고의 인생을 위
한 게임’, 대아비드 코트랠의 ‘골프에서 배우는 리더십’ 등 리더십 관련
서적을 통해 본인의 성격과 맞는 서적을 읽게 함으로서 본인의 장점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훌륭한 골퍼들의 자서전도 내면의 성장을
키우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탐구형은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며, 생각이 깊고 좋아
하는 일에 깊이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골퍼들에게
는 골프정보 분야와 골프심리 분야에 관한 읽는 골프를 추천하고 싶다.
골프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내용은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서
적으로 골프의 깊은 내막을 알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골프가 왜 어렵지
만 재미난 운동인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토니
디어의 ‘골퍼가 알아야 할 골프의 모든 것’과 임명창의 ‘알고 치면 더 재
미있는 골프이야기’, 골프존에서 나온 ‘대한민국 골프백서‘, 지미 로버츠
의 ’위대한 선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는가‘, 이학오의 ’골프에서
길을 묻다‘가 탐구형 성향을 가진 골퍼들에게 알맞은 읽는 골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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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마지막은 이상형이다. 이상형은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며, 감상에 잘
빠지는 성향으로 골프 소설, 자서전 부분을 읽히는 것이 골프를 좀 더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골프
소설과 자서전을 통해 골프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을 접한다면 골
프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골프 관련 시나
수필을 통해서도 골프 내면에 숨겨진 감성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이상형에게 맞는 읽는 골프로는 디팩 초프라의 ’골프예찬, 주선태
의 ‘노멀리건’, 김흥구의 ‘마지막 라운드’, 김종업의 ‘골프 도를 만나다’,
김헌의 스윙과 삶을 다스리는 마음골프‘가 있다.
































[표 8] 골프지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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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 ‘심(心)’소양 함양
가. 골프 ‘심(心)’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
골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는 능력만큼 잘하기도 하고, 능
력보다 더 잘하기도 하고, 능력만큼 못하기도 하고, 능력보다 더 못하
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잘 풀려 성공에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너무
안 풀려 실패에 대처해야 하지. 골프에서는 이 모든 일이 네 시간 반
동안에 그 작은 공에 의해 이루어지지. 공을 처음 움직이는 것도 자네
이고, 자네 말고는 그 공을 대신 쳐줄 사람이 없네. 그리고 인생에서는
매일 매 순간이 그렇지(멀리건 이야기, 본문 中)
위의 이야기는 켄블랜차드와 윌리 암스트롱이 지은 멀리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골프는 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듯 읽는 골프를 통해 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볼 것을 권한다.
첫째, 훌륭한 선수의 수필을 많이 읽자. 훌륭한 선수들의 수필을 보면
골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보다는 자기수양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인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골프를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
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게 하주기도 하는 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위대한 선수들이 남긴 수필을 통해 얻어 보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고전을 찾아 읽자. 골프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골프관련 서
적들에도 고전이 있다. 국내에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서적들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도 다양한 골프 고전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러한 고전에
는 골프를 통해 삶을 바라본 서적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고전들을 읽음
으로서 삶의 자세, 자기계발, 인격 수양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색을 하자. 다양한 읽는 골프를 접한 후 꼭 사색을 통해
읽은 내용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서의 효과는
사색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색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평온
하게 해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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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프 ‘심(心)’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골프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수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골
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골프가 인생과 비교
되듯이 골프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골프심’을 통해 골프
에 대한 열정, 인내, 사랑과 같은 골퍼의 내면적 측면을 강화하여 골프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골프로 마음의 평안과 수
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골프심’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읽는 골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서도 ‘골프심’을 함양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필(선수 자서전) 교양, 소설
[표 9] 골프심, 내적 측면의 의한 분류
‘골프심’ 함양을 위한 방법을 열정, 인내, 사랑으로 구분하여 읽는 골
프를 접하면 좋을 것이다.
가장 먼저 골프에 관한 열정을 위해서는 기행문, 수필, 철학적 자서전
의 읽는 골프가 도움이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내안의 골프에 대
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읽는 골프로는 최금호, 설
병상, 장기풍, 양기종의 ‘60일간의 미국 골프횡단’과 오태식의 ‘그래 난
골프에 미쳤다’, 게리 플레이어의 ‘끝나지 않은 게임’, 잭니클라우스의 ‘골
프와 나의 인생’이다.
다음으로 인내이다. 인내는 골프소양 함양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부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골프 라운드를 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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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야 하며, 본인의 플레이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
다. 이러한 인내는 골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인내를 통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는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기다림, 인내는 우리 삶에 참다운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심적 요
소이다. 읽는 골프를 통해서 인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홍사중의 ‘ 골프
는 인생이다’, 잭 캔필드의 하느님 내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리
플레이어의 ’인생을 결정하는 퍼팅의 순간들‘, 하워드 선스의 ’위대한 골
퍼들‘을 읽음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읽는 골프는 수
필, 교양 부분의 읽는 골프로서, 골프가 왜 인내가 필요하며, 어떻게 인
내를 하여 성공에 이르렀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다. 골프에서건 삶에서건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골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
고,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되고 넓은 안목을 가지게 해준다. 골프를 통해 사랑
을 전하는 읽는 골프들이 있다. 읽는 골프의 교양이나 소설, 수필 부분에
는 전문작가 혹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골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글들이
많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통해 골프에 대한 사랑의 느낄 수 있다. 사랑
관련 대표적 읽는 골프로는 제임스 도드슨의 ’마지막 라운드‘와 김흥구의
’사랑과 골프‘, 이종현의 ’시가 있는 골프’, 박한호의 ‘골프가 내게 준 사
랑과 친구’이다. 이러한 읽는 골프를 통해 골프와 사랑에 관한 생각을 접
함으로서 ‘골프심’ 부분의 사랑을 함양 할 수 있다.




















[표 10] 골프심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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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골프소양을 함양 시킨다는 것은 골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과 같다. 골프를 단순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골프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
이 골프소양을 함양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소양을 가짐
으로서 골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는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골
프소양 함양을 통해 골프의 외형적인 기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골
프 내면에 숨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골퍼들은 신체의 고른
내, 외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본 연구 문제인 골프소양의 개념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읽는 골프의 개
념과 리스트, 장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읽는 골프의 스포츠교육
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골프는 심판이 없는 게임이며, 기술의 수행과 함께 룰과 매너, 에티켓
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이다. 상업적인 부분의
발달로 경쟁이 심해지고 언론에서 결과 중심, 능력 중심에 관한 것들만
중점 보도되면서 골프가 기술만이 전부라는 인식에 사로 잡혀 있다. 이
러한 것은 골프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
제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골프소양 함양이 무엇보다 중
요하게 받아드려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읽는 골프에
대해 알아보고 장르를 구분하여 스포츠 교육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질
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해, 골프소양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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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된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스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중에 출판되어있는 골프서적 중 연구에 부
합되는 250권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서적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소양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골프를 올바르게 받아드리고 느끼기 위해서는 골프를 다
양한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 기술, 이론, 지식, 골퍼의
마음자세 등 골프를 온전히 받아드리기 위한 것을 골프소양이라고 한다.
골프소양은 기술적인 측면인 ‘골프능’, 지식적인 측면인 ‘골프지’, 마음가
짐에 관한 ‘골프심’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둘째, 읽는 골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형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출판되어 있는 골프관련 서적은 40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에는 절판
된 서적들도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서적은 250권이다. 250권의
내용에 따라 총 16가지의 장르로 구분 지었다. 장르로는 경영, 골프장, 교
양, 기술, 소설, 심리, 수필, 인물, 자기계발, 잡지, 정보, 만화, 유머, 의학,
종교, 클럽이다. 가장 많이 출판된 장르는 기술 분야였으며, 가장 적게 출
판된 부분은 종교관련 서적이었다. 이들 서적들의 특징으로는 경기력 향
상을 위한 방법을 서술한 것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다.
셋째, 읽는 골프의 스포츠 교육적 활용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골프능’에 대하여 학습자의 수준별인 입문, 중급, 상급으
로 구분하여 읽는 골프를 활용 할 수 있다. 입문 수준의 골퍼들에게는 기
술 장르의 입문적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소양의 ‘골프능’을 함양 시
킬 수 있으며, 중급 수준의 골퍼들에게는 기술 장르 중에 과학적, 경험적
바탕으로 작성된 읽는 골프와 심리 장르의 읽는 골프를 활용 하여 ‘골프
능’을 함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급 수준의 골퍼들에게는 철학적 사
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술 장르의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능’을 함
양 시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골프의 지적 부분인 ‘골프지’ 함양을 위
해서는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분류를 통해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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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함양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4가지로 학습자의 성향을 분류하여, 행동형의 경우 흥미위주의 읽는 골프
인 만화 장르를, 규범형은 자기계발 장르를, 탐구형은, 정보와 심리 장르
를 이상형은 소설과 수필 장르를 통해 ‘골프지’의 함양이 가능하다. 마지
막 ‘골프심’ 함양을 위한 읽는 골프는 골퍼의 내면적 측면을 기준으로 열
정, 인내, 사랑으로 분류하여 열정을 키우기 위해 골프장에 관한 기행문
과 수필,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서전을 읽혀야 한다. 인내를
위해서는 골프선수의 경험을 통해 작성된 자서전이 도움이 된다. 사랑을
위해서는 교양 장르와 소설 장르를 활용함으로서 골프에 대한 사랑을 키
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인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과 읽는 골프를 통한 스
포츠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골프교육을 위한 제언
골프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다소 주관적으로 여
겨지는 실천적 지식이 낮게 평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반면에 과학
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역학, 공학 등의 기술적 측면의 객관적인 지
식만으로 골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관련지식을 지도하는 지도자
와 배우는 교습자 양측 모두에게 실천적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읽는 골
프라는 실천적 지식을 통한 올바른 골프 소양 함양을 위한 골프교육이
- 106 -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현재의 골프교육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는 이들이 골프의 한 측면만을 배우고 깊이 있게 골
프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골프교육 프로그램을 골
프소양 함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기획하고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소양 함양을 위한 방법인 읽는 골프를 활용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골프를 배우는 이들이 골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읽는 골프의 활용을 위한 코칭교육이
필요하다. 일선 현장에서 골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기술적인 측면만
을 골퍼들에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골프소양 함양이라는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알리고 이에 대한 방안인 읽는 골프를 활용하여
골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읽는 골프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골프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이러한 읽는 골프의 다양한
장르가 골프 실력 발전 및 골프를 통해 내면의 깊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읽는 골프를 통한 골프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교육함으로서 골프의 여러 부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프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지도자 및 교습자들이 읽
는 골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골프의 여러 측면을 봄으로서 다양한 골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온전한 골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교육의 상황별 꼭 필요한 읽는 골프의 목록을 추출하고 이
를 활용하여 교육의 성과 및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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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부분에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골프교육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
다. 현장에서 지도자들 및 교습자들의 대화에서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대
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골프교육의 성과를 위하여 지도자들과 교습자들
과의 소모임 같은 교육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호간의 관련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모임의 지속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임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일선지
도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읽는 골프에 관련한 프로
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골프경력 및 능력, 성별에 따른 읽는 골프를 통한 교육적 활용
방안이 단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별 골프의 경력, 능력에 따른 읽는 골프의 선택은 개인에 따
라 차이가 있음으로 개별적인 읽는 골프의 단계적 선정 및 집필이 이루
어져야 한다. 아울러, 육체적 능력이 서로 상이한 여성 및 남성을 차이를
구분지어 교육적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읽는 골
프의 선정 및 집필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골프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읽는 골프를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치료의
처방적인 측면에서의 도입을 제언한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야
에서 책은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사람들은 문제에 관련된 책
을 탐독함으로서 각자의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직
면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해
법 및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적 처방을 독서요법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독서치료를 위하여 대개
문학과 시가 처방되어 왔다. 복잡해져 가는 사회구조 내에서 개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문제 또한 예전과 다른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음
은 분명한 듯하다. 이 같은 많은 문제들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해결
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문화를 기술하여 온 대표적인 도구인 책에 서
해결책을 찾고자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의 공급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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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포츠관련 서적 특히 골프에 관련된 서적이 많이 출판 되고 있음은
사람들의 관심에 의한 수요가 원인일 것이다. 관심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사물, 사실에 대한 의문 등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기본적인 행위라
고 하겠다. 이러한 문화현상의 관심을 토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
한 독서치료의 처방으로서의 자산인 읽는 골프의 다양한 연구들은 독서
치료에 유용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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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이현세의 골프가 뭐길래
아마추어골퍼가 자주 하는 골프실수
어프로치 & 퍼팅 레슨
이현세 버디
주말골퍼, 똑바로  멀리치기!
초보에서 싱글로 가는 골프이야기
프로골퍼 양용은의 초보 골프 레슨
필드에서 읽는 골프 책 
Breaking 100
kpga 티칭 매뉴얼





몸으로 익히는 골프 
고덕호 실전 골프레슨




골프레슨, 나는 어떻게 골프를 
치는가?
박지은의 프리미엄 골프
벤 호건 골프의 모든 것
보기플레이어가 되는 비결
소렌스탐의 파워골프









모든 샷에 집중하라 
골프, 완벽한 게임은 없다
나에게 맞는 골프는 분명 따로 있다
본능적 감각으로 익히는 골프스윙 
스윙플레인의 원리






퍼팅으로 10타 줄이기 











상식으로 정복하는 골프 
그래, 난 골프에 미쳤다! 
골퍼가 알아야 할 골프의  모든 것
골프,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알고 치면 더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느낌 아는 이여사의 골프이야기
내 인생을 바꾼 일주일
내 생애 최고의 골프
골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골프 시크릿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
골프는 인생이다 
골프에서 길을 묻다 
골프예찬
끝나지 않은 게임
내 인생 최고의 경기는  지금부터





인생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주는 
골프레슨
인생의 모든 지혜를 골프에서 배웠다
최고의 인생을 위한 게임
파이널 퀸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







골프, 도를 만나다 ,
골프의 정신을 찾아서 유럽  골프 
인문 기행, 
골프장으로 간 밀레와  헤르만 헤세









펜 들고 골프장에 가다






Sport pedagogical application plan with
reading-golf for fostering golf literacy
Lee, Sung Hee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now on, we have focused on just playing golf in playing-skill
base although we could learn various things through golf. There is a
way to broaden literacy knowledge through golf, acquire expertise
such as economy and management, and have a philosophy of life.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my thesis, which I would like to learn
about golf through reading golf 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books for reading golf and to find
ways to utilize it in sports education. In addition, Reading golf as
golf literacy’s explored in order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playing ability, develop personality considering its current status, and
what are the ways to use sports education in reading golf.
For this study, the concept and lists of reading golf are
summari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lso, reading golf’s classified, analyzed in many
genre to collect information which could offer possible ways to use it
for sport education in golf.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look at golf in a variety of ways in order to lea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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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 enjoyment correctly. For doing that, golf’s playing ability,
golf’s general knowledges in many fields, and a golfer's mind,
attitude are necessary. Those concepts as golf literacy can be
classified into technical aspects 'golf neung’, knowledge based 'golf
ji', and 'golf shim’ about mind. Secondly, the present status of
reading golf books is about 400 golf books published through
domestic large bookstores, online and overseas online. Among those
250 books are selected except for out of book and contains limited
contents. After confirming the contents of the selected 250 books,
they were divided into 16 genres. The genre of reading golf’s
management, golf course, culture, technology, novel, psychology,
essay, person, self development, magazine, information, cartoon,
humor, medicine, religion, club. Third, by reading various of book in
technical, psychological, equipment of golf which refines the golf
playing ability. Books for history, culture, novel, etc bring to player
chances to build up her or his own knowledge. Religion, essay and
self development etc subjected books’re recommend to be read for
spiritual, mind growth toward gol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golf coaching program using reading golf should be
developed. The golf coaching program should be supplemented with
reading golf so that the golf literacy can be increas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golf educator in the field about the reading
golf. There is a need to be able to diversify these perspectives:
performance, culture and application for well balanced in teaching and
learning golf for all golfers.
Keywords: Sport & Golf Literacy, Reading Golf,
Golf Education
Student ID: 2006-21833
